
첫째,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

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 그대

로 상호 작용하는 사회적 방식

(norms)을 바꿔야 한다. 

코로나19에 관해 가장 믿을 

수 있는 공공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

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겠

다. 사회적 상호 작용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엄청난 변화라는 

느낌을 주고도 남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런 변화를 조기에 구현해야 하

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굳이 

생활습관을 바꿔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리

더십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전

염병을 다룰 때 실질적인 변화

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조

치는 언제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적용할 때만 가

능하다.

둘째, 사회적 에너지를 불안

과 공황이 아닌 사랑과 준비로 

바꿔야 한다. 

이 위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소규모 공동체를 강화하

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두려움을 줄이고 믿음을 키우며 

자기 보호에서 타인에게 봉사하

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할 때

만 가능하다.

지난 한 달 동안 크라우치는 

대중에게 공개된 코로나19에 

대한 의료 및 공중 보건 정보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1.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 기독교 지도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코로나

19에 관한 개요

2.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

는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메시지 목록과 가

장 해로운 메시지 목록

3.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가? 대규모 또는 중간 규모의 

교회 예배, 그리고 가정에서의 

소그룹 모임에 관한 권고

4.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은 무엇인가? 앞으로 몇 주 안

에 내리는 우리의 결정에 따라 

미국 내에서 기독교 신앙의 실

천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비로운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

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몇 가

지 고찰

크라우치가 권고하는 4가지 

사항을 좀 더 부연한다.

1.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

바이러스 확진자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도 어디에나 이 바

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다는 가정

을 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

스로 인한 질병은 일반 독감보

다 훨씬 더 위험하다. 무엇보다 

노인과 기저질환이 있는 취약한 

집단에게는 아주 치명적이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많은 

사람은 경미한 증상으로 끝나거

나 심지어 증상을 인식하지 못

한 채 지나칠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에

게 전파하는 위험이 커진다. 감

염됐는데도 증세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증상자”는 자신도 인

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약한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바이러스가 

주는 단순한 사망률을 넘어 심

각한 위험이 존재한다. 건강관

리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도 있

다. 코로나19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

병이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

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우리 앞

에는 광범위한 재정적 어려움과 

전 세계적 경제난이 기다리고 

있다.

2.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가?

가능성의 지평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

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는가, 어

떻게 말을 하는가, 심지어는 말

을 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가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의사소

통하는 우리의 방식은 다른 사

람들의 선택과 그들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에까지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리더로서 중요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는 모두 잘 

쉬고, 기도와 묵상에 전념해야 

한다. 개인적인 두려움과 염려

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하

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그리고 성

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로서 하루

를 시작하고 마무리해야 한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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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코로나와 싸우느라 놓치고 있는 4가지 지구적 재앙 보도 

코로나19에 온난화 재앙까지 ‘설상가상’

 9-1126-28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0학년도 봄학기는 예상치 못했던 covid-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과 혼돈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주신 Zoom을 통하여 한 학기를 정상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Zoom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위한 여름 특강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동안 off-line에서는 연결이 
어려웠던 한국의 총신과 합신의 저명한 교수들도 Zoom을 통하여 오히려 연결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미국신학대학원의 1/3의 저렴한 
학비로 수준높은 강사들의  Intensive 강의를 통해 목회 통찰력도 얻고, 목회학박사 
(D.Min)와 신학박사 (Th.D)  취득할수 있는 기회로 얻으시기바랍니다. 

-이정현 총장 드림

금주의 기도

생애 처음 맞는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삶 곳곳에 드
러냄으로 영혼구원의 전례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10명에서 1000명 사이의 사람을 이끄는 공동체 리더에게는 지

금과 같은 비정상의 시기야말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

화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일 것이다. 앤디 크라우치

(Andy Crouch; TGC, Christianity Today 등 에디터로 활동하며, 

팀 켈러와 ‘도시를 품는 센터처치’를 공저했다)가 기독교인 지도

자라면 모두 다 꼭 읽었으면 하는 아주 훌륭한 글을 썼다(A 

Guide for Christian Leaders in the Time of Coronavirus). 크라

우치는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은 미국에서 우리는 이제 다음의 

근본적인 두 가지에 있어서 “가능성의 지평을 바꿔야 한다”고 주

장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령 덕분에 악명 높은 인도 

뭄바이의 스모그가 사라지고, 이탈리아 베네치아 운하의 수질이 

물고기 떼가 보일 정도로 맑아졌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역설적

인 지구 환경의 변화에 대해 전 세계 언론들이 앞 다퉈 보도한 

내용이다. 이를 놓고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지구의 자정

작용이 일어났다는 등의 배경 분석이 뒤따랐다. 그런데 상식처

럼 자리 잡은 이런 인식을 한순간에 뒤집는 발표가 나왔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올해 5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평

균농도가 417.1ppm을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수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기록이다. 지난해 5월에 기록된 414.7ppm마

저 웃도는 수치다.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는 1년 중 통

상 5월에 농도가 가장 높다. 북반구에 여름이 시작돼 식물이 울

창하게 자라나면 온실가스를 흡수해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멈추자 온실가스가 줄어들었다는 것

이 지금까지 각국 정부와 기관들의 일관된 발표였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은 인간

의 배출활동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양과 지표면의 

작용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미국 워싱턴포스

트는 전했다(Carbon dioxide levels hit highest mark in human 

history). 이 같은 유례없는 이산화탄소 농도의 고공행진으로 촉

발된 지구 온난화의 재앙은 세계 각지에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

다. 다만 코로나19의 대확산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3면으로 계속>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은 선포된다!
TGC, 앤디 크라우치가 권고하는 코로나시대 교회 리더 위한 긴급 제언 소개

코페루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가 관측한 6월 25일 시베리아 지역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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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학과의 마크 그래노베터 

교수는 ‘약한 유대의 힘(The 

Strength of Weak Ties)’이

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사회

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 중 하나다. 이전까지 학

자들은 개인의 행복이 주로 

친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

의 질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

다. 그런데 그래노베터는 양

적 측면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 사람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할 때, 자주 대화하고 친

밀하게 느끼는 사람들로 이

뤄진 내적 서클과 간헐적으

로 만나거나 우연히 만나는 

지인들로 이루어진 외적 서

클을 살펴보는 것이 한 방법

이다. 그래노베터는 이 범주

들을 “강한 유대”와 “약한 유

대”라고 불렀다. 그리고 새로

운 정보와 아이디어의 측면

에서는 강한 유대보다는 약

한 유대가 더 중요하다고 주

장했다.

그래노베터는 보스턴에 있

는 282명의 노동자들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

약간 아는 지인’을 통해 일자

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84%가 가끔 마주치는 정도

의 약한 유대를 통해 직업을 

얻은 것이다. 친한 친구를 통

해 일자리를 얻은 이는 소수

였다. 

그래노베터는 “내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

은 나와 같은 집단 안에서 정

보를 얻는다”고 말했다. 친한 

관계 바깥에 있는 기회는 외

부에 있는 사람이 친절하게 

알려줘야만 알 수 있다. 아

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기회

를 얻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이유다.

줄어드는 인간관계

코로나19 팬데믹은 사람들

의 약한 유대를 축소하고, 여

기에서 생기는 이익에 영향

을 끼칠 수 있다. 위기로 인해 

노동 관행을 바꿔야했던 기

업들은 영구적인 재택근무와 

가상 워크스페이스로 전환을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

게 되면 노동자들은 유연성 

증가를 포함해 여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로 인

해 우리의 사회적 관계가 축

소될 수도 있다.

물리적인 사무실 공간이 

있으면 대면 회의가 가능해

진다. 또한 아주 가까이는 아

니지만 같은 건물에서 일하

다 마주치는 사람들과 약한 

유대를 쌓을 수 있게 된다.

어떤 기업들은 서로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우연히 마

주칠 수 있게끔 사무실을 설

계한다. 스티브 잡스가 픽사 

빌딩의 설계를 감독할 때 이

러한 아이디어를 사용했다. 

이 건물에는 모든 직원이 하

루에도 몇 번씩 지나야 하는 

커다란 중앙 홀이 있다. 잡스

는 동료들이 자주 마주치며 

커피도 마시며 바람 쐬기를 

원했다. 무작위로 발생하는 

이런 대화들이 창의력을 불

러일으키는 힘을 믿고 있었

던 것이다.

우연한 만남

약한 유대를 맺고 있는 사람

과의 우연한 만남은 정신적 행

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길리언 샌드스트롬은 토론

토에서 심리학 공부를 하던 

무렵, 두 개의 대학 건물을 오

가며 핫도그 가게를 자주 지

나쳤다. “저는 언제나 웃으며 

핫도그 가게 직원에게 인사

를 했어요. 우리는 대화를 나

누지 않았지만, 그 여성이 나

를 기억하고 서로 유대감을 

쌓고 있다고 느꼈죠. 기분이 

좋더라고요.”

현재 에섹스 대학에서 심

리학을 가르치는 샌드스트롬

은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 사

람들이 약한 유대에서 얼마

나 행복을 얻는지를 조사했

다. 그녀는 응답자들에게 며

칠 동안 그들의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록해달라고 요

청했다. 그 결과 큰 규모의 약

한 유대 네트워크를 가진 이

들이 전반적으로 행복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바리

스타, 이웃, 요가수업의 회원 

등 약한 유대관계를 가진 이

들과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한 날에 더 큰 행복감과 

소속감을 경험했던 것이다.

폐쇄는 이러한 만남을 더 

드물게 만들고 있다. 약한 유

대 상호작용은 우리가 밖에 

있을 때, 특히 합창이나 자전

거타기와 같은 활동에 참여

할 때 주로 생겨난다. 

2016년 심리학자들이 이탈

리아와 스코틀랜드에서 진행

한 연구에 따르면, 국적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스포츠 팀

이나 교회 공동체와 같은 집

단의 구성원들이 삶의 의미나 

안정감을 더 크게 누렸다고 

한다. 그리고 집단의 구성원

이 많을수록 그 효과는 더 크

게 나타났다. <6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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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관계 속 우연한 만남도 정신적 행복에 도움
BBC, 이안 레슬리(Ian Leslie) 기자 통해 사람들간 유대감의 유익과 영향 소개

나는 약 10년 동안 월요일 저녁을 아마추어 합창단 리허설

을 하며 보냈다. 월요일은 내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요일이

라, 종종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리허설이 끝날 

무렵이면 활력이 되살아나곤 했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합창

단 동료들 중에는 몇 명을 빼고는 친한 친구들은 없었다. 대부

분은 모르는 이들이었다. 짧게 대화하고 미소와 가벼운 농담

을 주고받는 정도였다. 그런데 삶에 활력을 주기에는 이 정도

로도 충분했다.

지금은 합창 연습이 없다. 아마 오랫동안 없을 것이라, 그립

기도 하다. 폐쇄 상태에서 애정의 결핍이나 정서적 지지가 부족

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하지만 친절한 표정이나 일상적

인 대화를 마주할 일은 분명히 줄어들었다. 약한 유대가 줄어

든 것이다(Why your ‘weak-tie’ friendships may mean more 

than you think).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처음 만난 곳

은 1973년 초여름 여의도 광장에서였

다. 물론 여러 상황 때문에 직접 얼굴

을 맞댈 수는 없었으나 회중석에서 열

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를 볼 수 있

었다. 그와의 두 번째 만남은 그의 생

애 마지막 전도집회가 열렸던 2005년 

뉴욕에서였다. 그 때는 여의도 때보다 

가까이서 뵈었지만 역시 개인적인 인

사를 나누지는 못했다. 그에 대한 평가

는 분분(紛紛)했으나 나는 들었다. 그

가 복음을 매우 쉽고도 분명하게 전하

는 것을. 진리를 어려운 사상처럼 복잡

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은 지금 지옥으로 가

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예수님

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지금

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라.” “성경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국은 있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가 외친 메시지는 군더더기 

없는 희망찬 소식이었다. 진리는 심오하지만 쉽다. 진리는 기준을 말

한다.

1948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이다. 헌법을 기준으

로 모든 법들이 세워졌고 사회질서가 유지된다. 기준이 없는 곳엔 혼

돈이 깃든다. 잘못된 기준은 모두를 슬프게 만든다. 자기만의 기준을 

무리하게 모두에게 적용시키려 한다면 자기도 피곤하고 많은 사람들

도 심히 괴롭다. 일이 기준인 사람은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직업을 바

꾸지 않는다. 그래서 몇 대째 같은 일을 이어가는 가정도 적잖이 있다. 

돈이 기준인 사람은 돈 따라 자리를 쉽게 옮긴다. 그의 연봉은 올라갈

지 모르나 그의 일은 더 이상 깊어지지 않는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사람을 채용할 때 기준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

과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채용을 꺼렸다. 그 이유는 너무 쉽게 

출세한 사람은 독선적이기 쉬우며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의 

아픔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늘 기준으로 살

다간 사람이 있다. 윤동주 시인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

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

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니다. 기준 없이 살

아감이 가장 큰 문제다. 혼돈의 시대에 기준이 있어야 한다. 현실은 기

준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실은 자꾸 바뀌기 때문이다. 물론 내 감

정이나 세상 여론이 기준이 되면 언젠가 낭패를 본다.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진리는 심오하고 쉬울 뿐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이다. 일

시적인 것이나 지역적인 것은 진리가 아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변치 

않는 것이 진리이다. 진리는 바뀔 수 있다고 말하지 말자. 진리는 다른 

것으로 대체불가이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여러 영역에서 온갖 것을 

등장시켜 진리에 반역(反逆)하여왔다. 그러나 그 어떤 시도도 결국 진

리는 하나일 뿐이라는 것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

게 찬송하고 있지 않은가.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그렇다. 진

리를 기준으로 삼으면 어지러운 세상에서 더 이상 요동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 기준이 사라진 시대. 남아 

있는 기준이라곤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기준.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준

이 있다. 영원한 진리가 기준이다. 

발행인 칼럼

기준이 사라진 시대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약한 유대는 자극인 동시에 불확실한 시기에 행동방법 보여줘

소셜 미디어가 약한 유대관계 간 대화 대신하는 한 가지 대안



<1면에서 계속>

1. 펄펄 끓는 시베리아

대표적인 재앙은 북극해를 둘

러싼 차가운 대륙 시베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꼽히는 시베리아의 북위 67.5도

에 위치한 베르호얀스크에서 지

난 6월 20일 최고기온이 무려 섭

씨 38도를 찍었다. 이즈음 시베

리아 평균기온보다 17도나 높은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소셜미

디어에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뜨겁게 달궈진 대기가 시베리

아에 가져온 재앙은 산불이다. 

따뜻한 날씨로 시베리아의 눈

과 얼음이 평소보다 빨리 녹고, 

이로 인해 바싹 마른 식물과 토

양에 산불이 쉽게 번지기 때문

이다.

러시아 연방항공산림보호청

은 소방대가 출동할 수 없는 시

베리아 지역에서 현재 115만 헥

타르가 불타고 있다고 밝혔다. 

예년보다 5배나 많은 규모다.

자연 발화된 산불은 겨울이 와

서 기온이 떨어지면 저절로 꺼지

기 마련이다. 그런데 지난겨울에

는 불씨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살아남았다가 기온이 올라가자 

재발화 되는 현상이 목격됐다. 

과학자들이 ‘좀비 불꽃’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러시아 기상청은 지난겨울 시

베리아의 기온이 기상관측이 시

작된 130년 전 이래로 가장 높았

다고 밝혔다.

산불로 데워진 대기가 눈과 얼

음을 더욱 빨리 녹이고 건조해진 

환경이 산불 발생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동토의 땅 시베리아에

서 지금 목도되고 있는 현실이다.

2. 인도양 주변 대륙에 창궐

한 ‘메뚜기 떼’

또 다른 재앙은 지구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창궐한 메뚜기 

떼다. 케냐와 예멘 등 동아프리

카에는 70년 만에 최악의 메뚜기 

떼가 엄습해 농작물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도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비상이 

걸렸다. 메뚜기 떼는 지난 주말 

수도 뉴델리의 위성도시 구루그

람까지 덮쳤다. 인도 당국은 주

민들에게 외출자제령을 내렸고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메뚜기 

떼 사진과 영상이 연일 소셜미디

어를 장식하고 있다.

메뚜기 떼는 5월에도 인도 서

북부 지역을 휩쓸면서 27년 만에 

최악의 피해를 안겼다.

과학자들은 메뚜기 떼의 창궐

이 인도양의 바다온도가 높아진 

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한다. 인

도양 상공의 대기온도가 높아져 

주변대륙에 사이클론과 폭우를 

몰고 오고 그 결과 메뚜기 떼가 

번식하기 좋은 다습하고 비옥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결

국 메뚜기 떼 역시 결국 지구 온

난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메뚜기 떼는 옥수수와 사탕수

수 등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먹

어치우면서 발생 지역을 초토화

시킨다. 때문에 메뚜기 떼의 급

증은 지속되고 있는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등의 식량부족과 기근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높

다.

3. 북중미 강타한 ‘고질라 먼

지구름’

북중미 대륙에도 온난화의 재

앙이 찾아들었다. 아프리카의 사

하라 사막에서 발원한 거대한 먼

지 구름이 지난주 대서양을 가로

질러 카리브해 나라들과 멕시코, 

미국 남부까지 뒤덮었다.

‘고질라 먼지구름’이라는 이름

이 붙은 거대한 먼지층이 도착한 

나라들마다 대기질이 급격히 나

빠지면서 호흡기 질환자들이 속

출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로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먼

지 구름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다.

이 같은 올해 북중미의 이례적

인 먼지 구름 역시 지구 온난화

로 북아프리카 지역에 가뭄이 심

화된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

되고 있다.

4. 활활 타오르는 아마존 열

대우림

브라질이 마주하고 있는 재앙

은 앞선 사례들과는 조금 다르다. 

<9면으로 계속>

<1면에서 계속>

우리는 사랑에 뿌리를 두고 

두려움을 내쫓는 진정한 영적 

권위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인도하면서 동시

에 우리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

고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 몸에 부족

한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해야 한다.

이런 기초가 되는 자세를 근

거로 크라우치는 다음과 같은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

다고 한다.

▲기독교 리더가 줄 수 있는 

가장 해로운 메시지: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또는 “당신은 

아무 문제없을 거야.” △특히 

두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당신, 

지금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기독교 리더가 줄 수 있는 

가장 도움이 되는 메시지: △“

우리가 지금 행동 방식을 바꾸

는 건 다 사랑 때문이야.” △“어

려움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마”라

고 말해야 한다.

3.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가?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다음 

규칙만 준수한다면 10명 미만

의 모임은 여전히 가능하다:

△아픈 사람이 없거나 코로

나19에 감염됐다고 생각할 이

유가 없는 경우 △회의 전후에 

모임 장소를 소독하는 경우 △

모임에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최소 20초 

이상 철저하게 손을 씻는 경우 

△음식과 음료는 개별적으로 

가져오는 경우 △서로 다른 가

구 구성원과 또 각자의 소지품 

간에 가능한 한 먼 거리를 유지

하는 경우

4.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은 무엇인가?

△이 전염병은 반드시 사라

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 전염

병이 초래할 단기적 경제적 비

용은 상당하겠지만, 과거의 전

염병과 마찬가지로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뿌리

를 둔 확신이다. 우리는 세상의 

창조주가 이 우주의 구속주이

자 운영자라는 믿음과 더불어 

피조물 전체를 새롭게 하시려

고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다. 기독교인의 이런 소망은 단

지 우주적으로 그치지 않고 개

인적이기도 하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실로 놀라운 말로 

이 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

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죗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나를 자유

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

지의 뜻이 아니고는/나의 머리

카락 하나라도/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주님

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

다./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주께

서 성령으로 말미암아/내게 영

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지금

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

꺼이/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

하십니다.”

“이 위기가 주는 가장 큰 기

회 중 하나는 이 문답을 다시 

배우고, 우리의 자녀들과 새로

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문답

을 가르치고, 이 문답의 내용대

로 살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크라우치는 기독

교 리더십에 생명을 불어넣는 

중요한 소망을 말해준다:

1. 우리는 위기와 두려움 가

운데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맞고 있다.

2.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아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로서 가정

을 회복해야 한다. 서로를 가장 

잘 아는 곳, 서로를 보살피고 돌

보는 곳이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의 신앙과 제자도, 교회의 부흥

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교

회가 새롭게 되는 모습을 목격

할지도 모른다.

시론

담임목사 청빙 공고담임목사 청빙 공고
아리조나 피닉스시에 2004년 설립된 초교파 교회인 사랑의 공동체교회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함께 할 후임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lccaz.com

1. 청빙요건  1)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회자(M. Div. 학위 취득자)
  2) 이중 언어(한국어와 영어)로 설교와 소통이 가능한 분
  3) 미국 체류를 위해 합법적인 신분을 소유한 분
  4) 3년 이상의 이민 목회 경력이 있는 분(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2. 제출서류 1) 영문 및 한글 이력서 각 1부
  2) 본인 및 가족 소개서(최근 사진포함)
  3) 목사 안수 증명서
  4) 신앙 고백서, 목회 비전 또는 목회계획서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6) 추천서 2부(추천인의 연락처 포함)
  7)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영상 링크(Video file, Website 또는 YouTube link)

3. 보내실 곳 Love Community Church
  사랑의 공동체교회 청빙위원회
  25418 N 7 th Ave
  Phoenix AZ 85085
  또는 email: hyokchun@yahoo.com

4. 서류제출 마감일   7월 31일 2020년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5. 기타사항 1) 청빙에 관한 문의는 이메일(hyokchun@yahoo.com /권혁준 장로)로 
      해주시고 제출된 서류는 청빙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교회에 관한 정보는 lccaz.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선임된 분은 개별 통지합니다.

지난 주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

름을 들어보았을 법한 두 분의 마지막

을 접했습니다. 한 분은 서울시장으로 

봉직했던 64세의 박원순 시장이고, 다

른 한 분은 100세가 되신 한국 전쟁의 

전설 백선엽 장군입니다. 박시장은 지

금의 집권여당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

를 받고 있었던 반면에 백장군은 과거 

친일행적의 경력으로 인해 집권당과 

그 지지자들로부터 자주 공격을 받았

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박시장

은 전직비서로부터 성추행혐의로 고소

를 당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두 분의 장례식과 관련되어서도 여론은 두 개의 흐름으로 선명하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의 중심에는 ‘어느 당을 지지하는가?’ 라

는 정치적인 기류가 깔려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민심에 의해 요

동치는 현대 정치판에 기대어 한 사람이 살아오며 가졌던 삶의 가치

와 고뇌와 수고와 충성을 평가하는 것은 고인들의 삶을 대하는 진실

한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이 그렇듯이 두 분의 걸음 역시 깨

끗함과 추함이 공존하는 걸음이었습니다. 백장군은 일제강점기 만주

국 간도특설대에서 2년 가까이 근무하는 동안 항일운동을 하던 한국

인들을 토벌했던 과거로 인해 친일파의 명단에 오르게 됨으로써 대한

민국의 건국과 6.25전쟁, 그리고 그 이후 국가를 위해 봉사한 수십년

에 걸친 애국이 별 의미 없는 것처럼 공격을 받곤 하는 아픔이 있습니

다. 

박시장 역시 유신체제에 반대하다 서울대학에서 제적되고 이후 단

국대학교를 졸업한 후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길을 걸으며 인

권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말한다

면 부천서 성고문의 피해자였던 권인숙씨의 변호를 맡았던 일입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사회운동을 펼치며 자신이 생각하던 더 나은 사회

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그가 성폭력을 당한 희생자

들을 위해 변호할 때마다 자신이 그토록 단호하게 거부하고 싫어했던 

성폭력 가해자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서게 됨을 알고 스스로 생을 정

리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보며 자신의 죽음을 통해 어두웠던 삶의 부분에 대해 

책임지려고 하는 깊은 양심의 고뇌를 느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람

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삶

의 길을 걷는 것이 더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표내고 뒤로 물러나는 것보다, 자신의 자존심과 인격을 지

키기 위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런 모든 일시

적인 것을 누르고 조용히 창조주 앞에서 자신이 가야할 인고(忍苦)의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닐까요! 백장군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많은 사

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과거 항일운동을 탄압했던 그 

일을 언급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오면서 

여기까지 100세 삶의 길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두 분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이제 국민 모두 

정치적 관점의 차이를 뛰어 넘어 인간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약함

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넘

치도록 기도하며, 고인들이 사랑했던 국가와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태평

양 건너 이국땅에서 가슴으로 기도합니다.

샬롬.
thechoi82@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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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인생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은 선포된다!

코로나19에 온난화 재앙까지 ‘설상가상’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시대적

인 징조를 눈여겨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림의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한 주님

의 예언을 마태복음 24장 4-14

절, 누가복음 21장을 통해 '자

연적인 징조와, 사회적인 징조, 

그리고 영적인 징조' 등 세 가

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

겠습니다.  

1. 먼저 자연적인 징조입니다. 

자연적인 징조 중 하나는 큰 

지진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11절을 보겠습니

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

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

으리라." 지진과 기근은 늘 있

어왔지만,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더 

세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20세

기의 지진의 횟수는 지난 세기

보다 무려 10배나 증가했고, 우

리나라의 경우도 1980년도에 

16회였던 지진이 2017년도에

는 223회가 되는 등 급속히 증

가하고 있습니다. 기근도 심각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인구의 70% 가량은 마음껏 먹

지 못해 배고픔을 느끼며 잠자

리에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염병이 극심해진다는 것입

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소

나 돼지 닭 등 가축을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 생산하듯이 사육

하기 때문에 동물들의 면역력

이 약해져 쉽게 질병에 걸리며, 

우리가 고통 받는 전염병의 

70%가량이 동물에게서 전해진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 우한에

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는 

금방 전 세계로 퍼져 미국에서

만 확진자 수가 3백만 명을 넘

어선지 오래고, 갈수록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에 

처음 겪는 이 역병은 우리의 일

상에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경제와 사회전반에 심대한 타

격을 입혔으며, 특히 다민족사

회에서는 인종차별이 고개를 

들고 있으므로 동양인들은 각

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백인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황인종에 대한 피해의식이 들

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3

세기 몽골의 기마부대가 중국, 

러시아를 휩쓸고 유럽으로 들

어가 폴란드, 헝가리, 독일까지 

쳐들어가 온갖 만행을 저질렀

습니다. 몽골군이 유럽의 한 도

시를 점령하면 모든 주민을 잔

인하게 학살하므로 황색인들

은 유럽의 백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유

럽인구의 1/3 이상을 몰살시킨 

페스트는 몽골군이 설치류를 

통해 옮겼다는 설이 퍼지면서 

유럽인들은 동양인들에 대한 

강한 반감과 피해의식이 깊어

진 것입니다. 게르만족을 정복

하고 서로마제국의 멸망의 원

인을 제공한 훈족도 중앙아시

아에서 살았던 동양인이었고, 

미국을 최초로 공격한 나라도 

동양의 일본인이었습니다. 이

번의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원

지도 동양의 중국이며, 선거를 

의식한 지도자의 무책임한 발

언은 인종차별을 부추겨 황해(

黃害)의식을 가지고 있는 백인

들을 자극하므로 우리 한국인

들도 곳곳에서 피해를 입고 있

습니다. 코로나 외에도 수많은 

전염병으로 하루에 5만 명 이

상이 죽는다고 하는데 종말의 

징조입니다.     

또한 무서운 일들이 발생한

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인도네

시아 수마트라 섬 근해에서 일

어난 해일이 순식간에 23만 명

을 희생시켰고, 일본의 후쿠시

마 지역의 해일은 3만 여명을 

휩쓸어 갔으며, 주변에 있는 핵

발전소를 폭발시켜 주변나라

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주었습

니다. 환경오염으로 오존층이 

파괴되어 극지방의 만년설이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는

데 북극권의 한 마을의 기온이 

100도(F)까지 오르기도 하는 

등 지구온난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

에서 발생하는 산불 또한 매우 

위협적입니다. 아마존의 산불

로 약 4만km2가 불에 탔고, 작

년 9월에 시작된 호주의 산불

은 6개월여 동안 무려 18만6천

km2, 그러니까 한반도의 약

85% 면적을 잿더미로 만든 것

입니다. 이렇게 지구가 살기 힘

든 위험한 장소로 변하고 있는 

것도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2. 그리고 사회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사회적 징조 가운데 첫째는, 

민족 간의 분쟁으로 많은 나라

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

나겠고"(마24:7).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전쟁이 급격히 늘

어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B.A. 소로킨' 교수의 집

계에 의하면 20세기 이전 2500

년 간 지구상에서 약 2500여 

회의 전쟁과 내란이 있었는데, 

20세기 이후에는 이보다 8배가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근세에 많은 

민족과 민족 간에 대립하면서 

신생독립국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무화

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

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

까운 줄을 너희가 자연히 아나

니"(눅21:9). 무화과나무로 상

징하는 이스라엘의 독립은 세

상을 깜짝 놀라게 했고, 양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을 비롯

해 중국, 필리핀, 인도 등 120여 

개가 넘는 나라가 독립했습니

다. 이는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무려 50%나 되는 숫자

입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무화과나무와 여러 나무에 싹

이 난 것으로 마지막 때의 징조

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징조로는 사

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

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마

24:12). 40-50년 전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했고, 젊은이는 어른을, 제

자는 선생님을 공경했으며, 교

인들은 목사를 하나님의 사자

로 인정하며 존경했습니다. 돈

이나 쾌락보다는 인간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겼고, 우정과 의

리를 대단히 귀한 덕목으로 생

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

라졌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거

역하고, 젊은이가 어른을 무시

하며, 제자가 선생에게 대들고, 

교인들이 지도자들을 비난하며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믿는 자

들까지 물질의 노예가 되어 돈

만 사랑하고 쾌락만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세

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

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부모를 거역하며..쾌

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

하는 것보다 더 하며..."(딤후

3:1-4).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

다.  

세 번째 사회적 징조로는 도

덕적 타락이 극에 달한다는 것

입니다. 

홍수 전 노아 때와 소돔성이 

멸망할 때 살았던 사람들보다 

현대인들이 도덕적으로 더 타

락했다는 말에 동의하는 사람

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도덕의 

타락이 소돔 성을 불로 망하게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그 중 결정적인 

것은 바로 동성애였음을 유다

서 1:7절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

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

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

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지금은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하는 시대이므

로 함부로 말하면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은 변하지 않습니다. 

3. 또한 영적인 징조를 살펴

보겠습니다. 

영적 징조 가운데 하나는, 사

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짓선지자

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 24:11절입니다. "거짓 선

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을 미혹하겠으며" 여기서 '미혹

한다'(플라나오)는 말은 '속인

다, 길을 잃게 한다'는 뜻입니

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네 번이나 거짓선지자의 미혹

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들 

거짓 사역자들은 사람들을 데

려다가 배나 지옥자식을 만드

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합니다. 

그들은 천국복음을 땅의 복음

으로 전락시키고, 자기를 부인

하고 거친 나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

을 외면하고, 부와 명예로 만든 

황금십자가를 목에 걸고 날마

다 즐기며 살라는 설교를 하면

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으려

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고, 

약속의 땅 낙원 천국으로 들어

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

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받고, 죄를 즐기며 살

아도 사랑의 하나님은 눈감아

주신다는 거짓선지자들은 죄와 

회개에는 침묵하고 사랑과 은

혜만을 강조하며 교인들을 거

짓구원의 평안 속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입

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입니

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

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온 세계

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럽으로 

미주로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

로 들어와 우리에게까지 전해

졌습니다. 지금 복음은 온 세계

를 돌아 발원지인 예루살렘으

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

미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 있

습니다. 이스라엘 중앙통계사

무국은 최근 이스라엘에 

158,000여명의 기독교인이 있

으며 이들은 전체 인구의 약 

2%에 해당된다고 발표했습니

다. 주님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

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그렇습니다. 지금 복음

은 온 세계로 전파되어 있습니

다.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야 끝 날이 오는 것이 아니

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야 끝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신다는 나팔소리가 당

장 들려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

는 종말의 때에 우리는 살고 있

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습

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온 세

상을 뒤흔들며 지구촌 사람들

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엽 한 잎 떨어지는 것도 하나

님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왜 이런 재앙

을 허락하셨을까요? 원수는 세

상 사람들을 밀 까부르듯 하면

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는 목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

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깊

은 잠에서 깨우셔서 주님의 재

림을 준비시키며, 도처에 널려

있는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라

고 이 팬데믹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매

우 가깝습니다. 주님이 재림하

실 때는 코로나로 법석을 떠는 

현재의 세상과는 비교조차 되

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대 혼

란에 빠질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와 함께 하나

님의 나팔소리가 천지를 진동

하면서 주님은 강림하실 것입

니다. 평시에 복음을 외면하고 

살았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에 사로잡혀 산으로, 동굴로 

숨을 곳을 찾아 뛰어다니며“예

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진짜

로 오셨다! 고 외칠 것이고, 세

상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무

서운 환난에 휩싸일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들에게서 갑자기 

태아가 사라지고, 가정마다 어

린아이들이 없어지므로 여인

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다가 혼절할 것이고, 이

마에 성령의 인을 맞은 성도들

은 천사들에게 이끌려 주님이 

강림하신 공중으로 들려올라

갈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가라

지와 쭉정이로 믿음 없이 살았

던 수많은 교인들이 거짓선지

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은 것이 

억울하다고 가슴을 치며 통곡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값싼 

복음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혼합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에

게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통하며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요3:5, 

행2:38),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

는 그리스도인들(마7:21), 그

리고 오직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산 믿음의 사람들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히12:14). 

그러면 말세를 살고 있는 우

리 성도는 어떻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

가 알지 못함이니라"(마24:42). 

잠에서 깨어나 주님 만날 준비

를 해야 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잠자는 자들은 많습니다. 육신

의 정욕과 세상의 향락을 좇아 

사는 자는 잠자는 사람입니다. 

생활의 염려에 매어 증인의 삶

을 살지 않는 자도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

지도 않은 믿음을 소유한 자도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

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도 영적 

잠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진

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

하지 않고 생활을 바꾸지 않는 

자도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믿음

의 눈을 뜨고 시대의 징조를 보

십시오. 당장 주님을 맞을 준비

를 시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영원한 후회를 하지 않을 지혜

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erimkang@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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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누구나 속이 상하

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

다.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

서 속상하고 생활이 힘들어서 

속상하고, 자녀가 방황해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자존심 

상해서 속상합니다. 

또한 요즘은 코로나바이러

스 환자로 병원이 꽉 찼다는

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

하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

용마저 거부하는 사람들로 인

하여 속이 무지 상합니다. 그

런데 우리는 속이 상하면 상

할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

다. 

속이 상한 사람은 감정에 

치우쳐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잘 풀

리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이 상

하면, 남을 탓하고 분노합니

다. 어렵게 임신한 아기를 유

산하면 속이 상하고, 상실감

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배우자, 자녀, 직장, 건강들이 

내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 같

아서 속이 상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심하면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라며 하나님을 원

망합니다. 

속이 상한 사람은 성급하게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성급하면 주관적인 

생각에 빠져서 현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큰 그림

을 보지 못하여 대처 능력을 

상실합니다.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편법을 

씁니다. 결국에는 무리수를 

두다가 일을 그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속상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한 마음을 혼자 간

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아

무에게나 마구 토로하지도 마

세요. 다윗은 자신의 속상함

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시142:2). 속

상한 마음을 하나님게 솔직히 

토로할 때에 우리도 위로하시

는 성령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

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

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타

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더 중

요합니다. USC대학 철학교수

이자 기독교 영성학자인 달라

스 윌라드교수는 “영적인 삶

의 적이 서두름이다. 서두름

을 가차 없이 제거하라”고 말

했습니다. 

기다림은 고난 다음으로 우

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최고의 선생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하

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

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

다. 혹시 기도 응답이 지연된

다고 속상하십니까?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안 

주시는 것과 아직 주시지 않

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속이 상할수록 하

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셋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

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을 절대 잊지 말며 그 출애굽 

사건을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

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

라엘 백성에게 과거에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래를 신실하게 인

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

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사래는, 불

임을 여인에게 내린 가장 큰 

벌이라고 여겼던 고대 근동지

방에서 오랜 불임으로 인해 

온갖 저주와 상처를 껴안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

고 무려 10년을 기다렸지만 

임신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속이 상했습니다. 속이 상한 

그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

지 못하고 자신의 여종 하갈

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얻

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그

러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얻은 아들이 주는 기쁨은 오

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은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고 속이 상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쫒아냈습

니다. 

우리도 사래처럼 살다보면 

속상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깊이 생각해야 합

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내 영

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께서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십니다. 

속상하는 상활을 감당할 지

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도울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과거

에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

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인도

하시며 내일도 내 삶을 인도

해 주실 것입니다. 

목양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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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징조를 보라 

속상하십니까?



       

자연계시의 한계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 양

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

이 있었고 그곳은 신비로운 치

유의 장소로 소문이 나 있었다.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연못에 먼저 들

어가는 이들에게는 치료의 기

적이 나타난다는 전설 같은 이

야기이다. 이 이야기를 믿고 수

많은 각색 병 환자들이 연못가

에서 그때를 기다리며 매일 매

일이 아우성이다. 

성경에 무슨 이런 어릴 적 동

화책 같은 이야기가 있을까? ‘

깊은 산속 연못에 나타나 소원

을 들어주는 산신령 할아버지’ 

같은 이야기가 가능한가? 가능

한 이야기이다. 하나님께서 세

상을 다스리는 원리가운데 ‘자

연계시’라는 영역이 있다. 인근 

핫스프링의 좋은 유황온천물에 

들어가면 믿음에 상관없이 치

료의 효과가 나타남을 많은 사

람들이 증거 한다. 그래서 병원

이 많지 않던 예전에는 온천지

역 근처에 물리치료소 같은 시

설들이 있어서 팔과 다리를 잘 

못쓰던 사람들이 꾸준히 치료

를 받아 완치되는 일들이 많았

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

게 믿음에 관계없이 일반은총

의 빛을 따라 열심을 가진 이들

을 이렇게 도우신다. 깊은 산 

곳곳마다 산삼도 심어주시고, 

용한 약초뿌리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생을 축복하

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신묘막

측한 모습의 한 부분이시다.

양문 곁 베데스다는 더 이상 

세상의술에 기댈 수 없는 사람

들에게는 유레카 기적의 장소

이다. 기쁨의 감격과 소망이 예

비된 축복의 장소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면 당연히 그곳은 잔치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기적

의 감격이 존재하지만 엄연히 

세상에 속한 기적이라는 한계 

속에 주님이 드러내신 많은 기

적과는 차이가 있다. 세상이 주

는 기적은 극히 제한적이고 한

계가 있으며 세상의 질서 안에 

부속된다. 물에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지만 그곳에 들어

가는 사람은 다른 환자들보다 

좀 더 힘 있는 사람, 주변의 도

움이 있어서 빨리 움직일 수 있

는 사람, 아니면 눈치라도 빠른 

사람이 혜택을 먼저 누리게 되

는 그런 곳이다. 

저들이 모인 곳은 각색 병자

들 간의 경쟁과 원망 소외가 드

러나는데, 이것은 죄성을 극복

하는 믿음이 부재한 자연계시

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힘

센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더 많

은 것을 누리고 연약한 사람은 

차별과 경쟁에서 밀려난다. 베

데스다 연못가는 평소에는 사

이가 좋다가도, 물이 동하는 이

익이 부모형제라도 밟고 지나

가는 경쟁사회의 단면을 보여

준다. 세상의 모습이다. 하나님

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궁극

적인 선을 향해 나아가지만, 매 

순간 숨이 막힐 듯이 불의하고 

공평하지 못한 것을 목격한다. 

그 결과 사람들은 원망과 상처

를 부둥켜안고 살아갈 따름이

다. 참되고 아름다우며 영원한 

것이 없다.

원망과 상처

예수님은 그들 각색 병든 자

들 중 발병한지 38년된 병자를 

주목하고 찾아가셔서 초점을 

맞춘다.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관심

은 늘 한 영혼이다. 한 사람의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편

애를 말함이 아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세상에 오

직 한 영혼만 존재하는 것처럼 

유일무이한 관심을 주시며 찾

아오시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

이 먼저 찾아오심으로, 만남의 

기적 치유의 역사가 시작된다. 

드디어 주님이 물으신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38

년된 병자의 대답은 모두가 기

대하던 답을 내어 놓지 않는다. 

입술로는 ‘주여’라고 부르고 있

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들

은 원망과 불평이다. 자신을 도

와주지 않는 가까운 가족과 친

구들, 주변사람들을 원망한다. 

같이 행각에 모여 평소 말동무

라도 하며 서로 의지가 되어왔

던 이웃 사람들마저 원망한다. 

사람의 말에는 그의 마음에 

품은 것들이 드러난다. 영적상

태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그의 

품격과 존귀함을 드러낸다. 예

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감사한 좋은 일을 만나도 그 입

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부정적

이다. 축하의 말을 들어도 무심

하고 시큰둥하게 답을 한다. 축

하의 말을 건네던 사람마저 무

안해질 정도로 상대하는 것을 

본다. 그런 사람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

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누가 

보아도 그 삶이 어렵고 힘들 것

임에도 늘 밝고 긍정적이며 믿

음과 소망의 말을 하는 것을 본

다. 누구나가 그를 좋아하고 함

께 하기를 원한다. 

무엇의 문제인가? 그 마음을 

지킬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

다. 결국 무너져 내린 그 마음

의 상처가운데, 원망의 말과 사

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말을 

쏟아내어 버리는 것이다. 그 말

이 결국 그가 가진 믿음의 영적

상태를 설명한다. 다윗을 보라. 

광야의 억울하고 힘든 형편들 

속에서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찬송과 감사의 

시가 흘러나왔다. 그가 고통 중

에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 

마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입술

의 열매가 그 자신의 영적상태, 

영혼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통

로가 되는 것이다. 

마음의 병과 믿음

38년간 앓아온 육체의 질병

들이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속 깊은 마음의 병증인 

원망과 불평이 지배하는 심령

이 되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것

을 본다. 베데스다와 비교할 수 

없는, 참 회복자이신 주님 앞에

서도 남을 탓하며 원망을 쏟아

내는 그를 보면서 영육 간에 심

한 중증임을 확인하게 된다. 

질병의 고통을 생각하면 충

분히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론 

사단의 역사가 엄청나다는 것

을 짐작하게 된다. 과연 38년된 

병자는 원망과 불평밖에는 할 

게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 38

년이라는 긴 세월의 질병에도 

생명을 부지하였고, 나음에 대

한 소망의 싹을 지워버리지 아

니하고 지금도 그 기대감을 가

지고 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

로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38년의 긴 투병을 혼자의 힘

으로 감당해왔을까?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

금은 긴병에 돕는 가족이나 친

구가 없었을지라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38

년이 증명하지 않는가? 더불어 

물이 동하기까지 함께 질병의 

고통을 나누던 환우들도, 그의 

원망의 말을 듣기에는 적합하

지 않는 동병상련의 아픔들을 

가진 이들이 아니겠는가?

그의 입술의 원망과 불평은 

결국 그의 믿음 없음과 삶의 고

난으로 폭격된 속사람의 영적상

태를 설명한다. 그는 입술의 말

로, 주변과 이웃을 원망함으로 

스스로의 품격을 전락시켜버렸

다. 믿음의 부재가 말과 자신의 

삶을 흐트러뜨림을 확인한다. 

인생의 존귀함은 아름답고 복된 

믿음에서 시작된다.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속사람을 바꾸어 

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

과 불평이 아닌, 범사에 감사하

라는 말을 실현한다. 원망과 불

평은 영혼의 독버섯과 같다. 사

람의 존귀한 영혼이 독버섯과 

함께 성장과 삶의 회복과 신앙

의 향기를 나타낼 수 없다. 

주님과의 만남

믿음 안에서 영혼의 변화, 속

사람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

야 한다. 대충 만나는 것이 아

니라,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한

다. 그렇게 좋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동안 믿고도 왜 변화가 없

는가?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변

화를 맛보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38년된 병자는 주님을 

눈앞에 두고 ‘주여’라고 그 이름

을 부르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 모

든 상처와 아픔을 다 덮어주시

고 치료해주시는 한없는 크신 

사랑이었다.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있는 것이 일상이었고, 병

이 너무나 오래되어 전혀 가망

이 없는 그를, 사람에 대해 원

망과 분노만 가득했던 그를, 주

님은 사랑의 손길로 덮어주셨

다. 일어나 스스로 그 짐을 들

고 걸어갈 수 있도록 완전히 고

쳐주셨다. 엄청난 특혜를 입었

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와 같

다. 우리 쪽에서 전혀 공로를 

찾을 수 없는, 죄인 되어 악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던 그런 

나를 찾아와 주셔서, 상처난 마

음들을 어루만지시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닌가. 

도저히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영육간 금치산자와 같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자신

의 짐을 들고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

의 구원이 아닌가.

온전한 변화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만났

지만 38년된 병자는 고통의 깊

이만큼 쉽게 변하지 않았다. 유

대인들이 찾아와 짐을 들고 걸

어가는 율법조항의 위법한 일

을 지적받았을 때, 그는 책임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을 본다. 

더불어 자신을 낫게 한 그이가 

누구인지 말하지 못한다. 그 마

음이 아직 믿음으로 정리정돈 

되지 못한 모습이다. 입술로는 ‘

주여’라고 부르며, 주님을 만났

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지

만 삶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

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병이 나은 후 유

대인 남자들이 당연히 지킬 유

월절 규례를 위해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그는 예수

를 다시 만났다. 성전에서 주님

은 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

도록 육신의 질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

록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는 

그의 육신의 나음을 넘어서는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삶의 온

전한 변화를 드러낸다. 유대인

들이 그를 부르지 않았음에도 

그가 유대인들에게 스스로 찾

아가서 자신을 낫게 한 이가 예

수라고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본

다. 제대로 예수를 만난 것이다. 

과연 가능한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성전

에 나아가지 않아도, 교회생활

과 봉사생활을 하지 않아도, 신

학이론으로 볼 때는 천국 가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아주 특

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

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제

대로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살

고 싶어도 그렇게 살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는 부부가 서로의 

안부를 정중히 여쭈기만 할 뿐 

삶의 교제가 없다면, 그것을 과

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주를 위해 목숨을 내어 드릴지

언정 담배는 못 끊겠노라고 하

는 사람이 있다. 망언에 불과하

다. 이름 뒤에 붙은 ‘목사 장로 

권사 등’ 좋은 타이틀을 다 가

졌는데, 삶은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

고 흉내 내는 신앙, 처세술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기 때문은 

아닐까? 제대로 주님을 만나면, 

비록 어느 정도의 양육과정은 

필요로 하겠지만, 결코 몇십년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동일한 음담패설과 입

술에 원망과 불평을 가득 채운 

채로 그렇게 살수는 없을 것이

기 때문이다.  

주님의 길, 주님의 집

주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어떻

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 주님

이 가시는 길 그곳에 나를 가져

다두어야 한다. 주님이 머무시

는 집에 나도 함께 있어야 한다. 

주님은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 

명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가시던 길에 병자를 만난 것이

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 그가 있

었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병의 치유를 받았다. 그리고 다

시 그가 주님을 만난 곳이 어디

인가? 병이 나은 그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방문한 성전에서 

다시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만나

는가? 주님은 상천하지 어느 곳

에나 계시는 분이시기에 어디

에서나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런 범신론적인 사고로

서는 평생 만나기 어렵다. 우리

는 무엇보다 주님이 가시는 길, 

주님이 정해두신 길, 주님이 머

무시는 곳, 주님이 우리를 기다

리시는 곳, 주의 집, 주의 교회, 

주의 성전, 주님을 예배하는 곳

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

다. 한번 만나서 되지 않고, 주

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

나면서, 삶의 참된 변화와 회복

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이 많다. 코로나 위기 속에 더

욱 이 숫자는 증가하게 될 것이

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싸구려 

복음과 세속 목자들의 나팔소

리가 더욱 울려 퍼질 것이다. 

예수를 제대로 만날 다른 길은 

없다. 다시금 교회는 최고의 방

역 속에 최선의 예배드림을 통

해 인생의 회복을 맛보는 기적

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베데스

다에만 머물면 안 된다.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집, 성전에 머

물러야 한다. 
davidnjeon@yahoo.com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크리스천크리스천의 의 눈눈으로 본 으로 본 세상 세상 

-세상의 한계, 온전한 회복- 

주님이 가시는 길에, 주님이 계시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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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70이 갓 넘은 교회의 권사입니다. 저는 과거

에 암에 한번 걸려 회복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건강을 위해 정기 검진도 자주하고 하루 한 시간 걷기 

등을 꾸준히 했는데 최근에 다시 암이 발견되어 다음 주

부터 키모를 받게 됩니다. 다시 찾아온 고난에 대해 어떻

게 해야 할까요?  

-가디나에서 전 권사

A:  권사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

나님께 생명과 미래 등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첫 번째 

암 회복처럼 두 번째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건강회

복 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탈리아의 유명한 바이얼리

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많

은 관중 앞에서 어려운 곡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한창 연

주 중에 갑자기 그의 바이올린 줄 하나가 “툭” 하고 끊

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나머지 세 

줄로 멋지게 연주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줄 두

개가 더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의 남은 줄

로 연주를 마쳤고 청중들의 우뢰와 같은 박수갈채로 화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휘자에게 다시 앙코르 곡 

한곡을 더 연주하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에 청중

들은 “한 줄로, 한 줄로”라고 외쳤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고 한 줄만 가지고도 잘 대응하여 

오히려 더 멋진 연주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권사님, 어려운 상황에도 의연이 잘 대처해 나가는 것

을 유연성(Flexbility)이라고 합니다. 특히 신앙인은 그

래야 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당황스럽지만 하나님이 

곧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과거 풀러톤의 Evanglical 

Free Church를 목회하며 영향력있던 설교가였던 찰스 

스윈돌 목사는 “인생을 살면서 10%는 어려움이 생기는

데 그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90%가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봄이 오는가

하면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도 오는 것처럼 누구에게

나 인생의 어려운 장애물과 환난이 오지만 중요한 것은 

내편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90%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 

과거 제가 섬겼던 교회의 안수집사였고 CPA였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분은 믿음이 좋고 기도와 전도에

도 열심이셨던 분입니다. 한번은 얼굴이 평소에 약간 검

게 보인다고 부인이 말해 병원에 가서 검진하고 초음파

검사를 하였습니다. 간암일지 모른다는 의사의 통보를 

받고 UC Harbor 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기위

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심방차 찾아가니 부인이 초

죽음이 되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간암말기라

는 절망적인 판정이 나왔는데  “목사님 이런 때는 어떻

게 해야 합니까?”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의인

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히브리서 10

장 38절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왔습니다. 생명과 미래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기

고 젖 뗀 아이의 고요하고 평온함(시132:2)을 달라고 기

도하십시오. 암에 걸렸다고 환자처럼 살지 말고 과거처

럼 똑같이 평상의 삶을 사십시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신앙상담 ??
?

?
?

생명과 미래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모든 것 맡기라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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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다양한 

세누포 종

족들이 중

앙아프리

카의 중부 

볼타 지역

에 살고 있

는데, 이 지

역에는 코트디부아르, 말리, 부르

키나파소의 일부가 포함된다. 그

들은 3가지 독특한 언어의 분류에 

따라 북부, 중앙, 남부의 3개 종족

으로 나눠진다. 전체적으로, 세누

포 부족들은 3가지 이상의 방언을 

구사한다고 할 수 있다.

북부 세누포족은 오디엔느와 푸

루 주변 지역에서 온 이주민들이 

케네두구 지역의 종족들과 혼인관

계를 맺음으로써 문화적으로 혼합

된 종족이다. 케네두구 왕국은 시카

쏘를 수도로 1800년대에 세워졌다. 

이슬람교가 지배적인 종교였지만 

이 종교는 상류층과 족장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전파됐다.

중부 세누포족은 사모고, 로비, 

투르카, 투씨안과 보보-디율라 부

족들이 문화적으로 혼합돼 있다. 

그들은 시카쏘와 그들 지역에 살

았던 보보-디율라족의 영향을 함

께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1700년

대에 디율라 무역상들은 남부 세

누포족 가운데 정착했다. 그들은 

세누포족을 누르고 자신들의 통치

자를 세웠다. 콩이 그들의 이슬람 

수도가 됐지만 이슬람은 또다시 

상류층에게만 제한됐다.

삶의 모습

세누포족의 대부분은 자경자급

하는 농민들이다. 그들은 밭벼와 

얌, 땅콩, 조를 그 지역에 널려있는 

초원에 경작하면서 재능있는 농사

꾼으로 부러움을 받고 있다. 남성

들이 명예를 얻기 위한 가장 중요

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삼발리

(sambali)라고 하는 "참피온 경작

자"가 되는 것이다. 삼발리는 일생 

동안 존경을 받으며 마을 전체와 

주변지역 앞에 자기 주택을 짓게 

되는 명예를 누린다.

세누포 사회 하나의 중요한 측

면은 "공동체"라는 개념이다. 세누

포족은 자기 자신을 한 집단으로 

생각하며 모든 생각을 같은 방향

으로 갖고자 한다. "개인"이라는 개

념은 단지 제한된 환경에서만 나

타나며 어떤 인간도 홀로 설 수 없

다. 그 대신 각 사람은 대가족의 일

원, 마을의 구성원, 형제 등으로 여

겨진다. 모든 사람은 무리지어 식

사하고 같은 접시에서 퍼먹는다. 

논밭은 함께 경작하고 식량은 함

께 보관하며 각 가족은 마을에 헌

신한다. 한 세누포인은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 집

단 내의 다른 사람들과 관련돼있

음을 항상 인식한다. 세누포족에

겐 공동체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

에 항상 앞선다. 부족 전체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과 같이 변화

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러

지 못한다.

세누포족의 생활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남성비밀협회"라

는 것인데 포로(poro)라고 알려져 

있다. 포로에서는 남자들에게 공

동체의 지도력을 갖추도록 준비시

켜서 지혜를 얻고 책임감을 받아

들이며 또한 권력을 얻는다. 이것

은 아이들이 주변문화를 "발견"하

는 단계에서 시작하며 연습과 봉

사를 점점 강화하게 된다. 아이들

이 의식적인 죽음을 치루고 "완성

된 남자"로 마지막 졸업을 하면서 

끝이 난다. 극적인 예식과 무용, 연

극 등으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

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남

자가 약30세에 달하면, 성인 입문

식은 완성되고 그는 어른으로 간

주된다. 그리고 그는 장로 중 한 사

람이 돼 족장의 주요 결정에 자문

하게 된다. 포로가 모이는 구역은 

세누포 촌락 바깥쪽에 나무가 우

거진 작은 숲 안에 숨겨져 있다. 이 

거룩한 숲은 학교, 모임장소, 예배

장소로 사용된다.

제 2차 대전 이후 세누포의 지역

은 점점 상업화되고 도시화됐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도시로 이주해 

돈 벌 기회가 생겼다. 이것은 세누

포의 아버지들이 과거 자기 아들

에게 가졌던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그들 사회에서 상부상조

하던 특성의 중요성도 미약해졌

다. 불행히도, 이러한 두 영역의 약

화로 인해 이슬람이 빠르게 변화

해가는 사회의 틈으로 새어 들어

오기 시작하고 있다.

신앙

세누포족의 약1/4은 무슬림이

며 그 수치는 서서히 증가하고 있

다. 나머지 인구는 전통적인 민족

종교를 숭배하고 있다. 다양한 신

들과 조상의 영혼, 숲의 정령에 대

한 믿음은 마법, 요술, 신비의식과 

함께 모두 대다수 세누포인들에게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세누포족 대부분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교단체의 대상이 돼

있지만, 티옐리벨레족에게는 그들 

가운데 사역하는 기독교인 선교사

가 하나도 없다. 종족들 중 단 4개

만이 자기 언어로 된 성경 일부를 

갖고 있다. 기독교방송은 현재 13

개의 부족 중 단 4개 가운데서 방

송되고 있다. 오늘날 세누포 사회

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세누포

족은 이슬람교로 전부가 개종하기 

전에 복음의 진리를 들을 기회가 

필요하다. 

서아프리카의 세누포(Senufo)

신앙인이 꼭 읽어야 할 소설 5권은?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 너새니얼 호손의 소

설 ‘주홍글씨’, 레오 톨스토

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 

등이 기독교인이 꼭 읽어

야 할 소설로 선정됐다.

미국 복음연합(TGC·The Gospel Coalition)

은 최근 홈페이지에 ‘기독교인이 꼭 읽어야 할 

소설 5권’을 소개했다. 추천작은 기독교와 문학 

관련 저작을 다수 펴낸 리랜드 라이큰 미 휘튼

대 영문학과 명예교수가 선정했다. 첫 번째 추

천작은 영국 소설가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

산’이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성실 

긍휼 충성 자족 등의 미덕을 소개한다. 라이큰 

교수는 “재밌게 읽다 보면 어느새 교화되는 책”

이라고 소개했다.

다음은 호손의 ‘주홍글씨’다. 미국 문학의 걸작

이자 기독교 고전인 이 책은 죄책감과 용서를 문

학적으로 다룬다. 호손은 딤스데일 목사와 불륜

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힌 채 어린 딸과 살아가는 

주인공 헤스터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당대 미국

의 청교도적 가치관과 낭만적 세계관을 섬세히 

표현한다. 라이큰 교수는 “딤스데일 목사가 자신

을 구원하기 위해 한 행동은 문학에서 가장 위대

한 클라이맥스 중 하나”라고 평했다. 세 번째는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다. 법조인 이

반 일리치가 살던 사회는 천박한 가치가 판치는

데, 오늘날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네 번째는 스

웨덴 루터교 신학자 보 예츠가 쓴 ‘신의 망치’다. 

목사 3명의 영적 순례를 다룬다. 마지막은 카뮈

의 ‘이방인’이다. 라이큰 교수는 “실존주의의 교

과서 같은 책이다.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이 

가치관을 기독교인이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해 추천한다”고 밝혔다.

美NSC, 백선엽 추모성명…

미국 국가안보회의

(NSC)가 지난 10일 별

세한 고(故) 백선엽 장

군을 애도하는 성명을 

냈다.

NSC는 12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1950년대 공산주의 침략자들과 

맞서 싸우는 데 모든 것을 바친 백선엽과 다른 

영웅들 덕분에 한국은 오늘날 번영한 민주주의 

공화국이 됐다”면서 “99세에 타계한 백 장군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가 남긴 유산에 경의를 표한

다”고 밝혔다.

더불어 NSC는 백 장군의 영문 회고록 ‘부산

에서 판문점까지: 한국군 최초 4성 장군의 전시 

회고록’의 표지 사진도 올렸다.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들도 백 장군의 생전 모

습을 떠올리며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존경과 애도의 메시지를 전했다.

1996-1999년 재임한 존 틸럴리 전 사령관은 

“백 장군은 영웅, 외교관, 애국자였고 내 친구이

기도 했다”면서 “한국에서 복무했던 우리들에

게, 그리고 내게 너무나 중요했던 분을 잃은 슬

픔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06-2008년 재임한 버웰 벨 전 사령관은 백 

장군을 미국 건국의 영웅 조지 워싱턴과 비교하

면서 “백 장군은 한국군의 아버지다. 전술과 작

전에 매우 능했고 두려움을 모르는 전사였다”

고 회고했다.

2011-2013년 재임한 제임스 셔먼 전 사령관

은 “언제나 그의 통찰력과 현명한 조언자 역할

을 존경했다. 백 장군은 자유와 희생의 가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면서 “그는 

영원한 유산을 남겼다”고 말했다.

2016-2018년 재임한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

관은 “백 장군의 타계는 한·미동맹에 큰 손실”

이라면서 “수십 년 동안 백 장군을 존경해왔다. 

역사의 한 부분이 사라졌다”고 애도했다.

성가 대신 시진핑 C-방역 찬양 지시받은 중국 교회

5개월, 147일 만에 문

을 연 국립 교회. 한 교

인은 “하나님을 찬양하

기 위한 성가를 부르는 

대신 정부는 우리에게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

를 부르고 코로나19에 대응한 싸움에서 시 주

석의 승리를 찬양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교회 

재개관을 위해서는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부

른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코로나19) 대응을 찬양하라고 요구받은 

것이다.

이는 이탈리아에 기반을 둔 중국 내 종교적 

자유와 인권에 관한 잡지인 ‘비터 윈터’가 폭로

한 내용이다. 순허 후이족구 카이펑시의 리시팅 

천주교회 소속 신부와 교인 20여명은 지난달 

14일 성당을 다시 열며 이같은 강요를 받았다. 

곁에는 중국 정부 당국자들의 감시가 있었다.

신부는 “우리는 전염병 이후 오늘 장엄하게 

국기를 게양한다”면서 “시 주석의 영도 아래 모

두 협력한 성과”라고 말해야만 했다.

허난성과 저장성의 기독교협의회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성도들에게 중국의 전염병과

의 전쟁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푸젠성 취안저우시에서 가장 큰 교회

인 취안난교회 목사는 정부 당국자들이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비판하라고 했다고 전했

다. 그는 “사회주의 시스템과 공산당에 대한 사

랑을 고취하라고 요구받았다”고 토로했다.

한 당국자는 "지금부터 모든 교회는 그렇게 

해야한다"면서 "안 그러면 교회가 폐쇄되고, 지

도자는 해고될 것"이라고 털어놨다.

마르코 레스핀티 비터 윈터 편집국장은 폭스

뉴스에 “이는 중국공산당의 중국화 시도의 또 

다른 사례”라며 “모든 것이 진짜 중국식이 돼야 

한다는데 그 진정한 의미는 신성모독을 강요하

는 꼴이 되더라도 모두가 중국 공산당 정권의 

꼭두각시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 공산당이 교회에 기독교 상징물을 

없애고 시 주석의 초상화로 대체하게 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레스핀티 국장은 "중국은 코로나19를 선전 등 

여러 면으로 활용해왔다"면서 "우리는 중국 정

권이 코로나19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정보를 

지연시켜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은 

데에 책임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유능했다

는 거짓말을 전 세계에 알렸고, 중국식 모델을 

팔려고 노력했다"면서 "그 와중에 종교와 소수

민족 집단은 억압했다"고 덧붙였다.

백신 비관론 공포…
백신 개발로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흐려지고 있

다. 내년에도 백신 개발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

니라 백신이 나온다 해도 

장기면역을 보장할 수 없

다는 전문가들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

이다. 코로나19가 인류에게 정착해 주기적으로 

재발병하는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변

화할 것이라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 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감염병 

전문가 아르노 퐁타네 파스퇴르연구소 교수는 

12일 BFMTV와의 인터뷰에서 “2021년까지 

100% 효과를 장담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전 세계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전례 없는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 

만큼 일부 효과가 있는 백신을 만들 수 있을지

도 모르지만 코로나19를 종식하기에는 역부족

일 것”이라고 말했다.

퐁타네 교수는 이어 “백신을 개발하려면 수년

이 걸린다”며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최고 전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지난 6일 미 국립

보건원(NIH) 주최 온라인 인터뷰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으로 일정 기간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홍역 백신처럼 평생 

면역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사

람도 안심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항체 감소

로 재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dpa통신에 

따르면 독일 뮌헨슈바빙클리닉이 지난 1월 말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9명을 대상으로 

최근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4명에게서 중화항

체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중화항체는 바이러스

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를 뜻한다.

뮌헨슈바빙클리닉의 클레멘스 벤트너 선임연

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회복 환자

들도 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것이 장기면역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지

만 향후 유심히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

명했다.

고삐 풀린 코로나…전세계 23만명 확진 

전 세계에서 12일 하루 동안 23만명 이상이 코로나

19에 새로 감염된 것으로 나

타났다. 미국과 브라질, 인도

에서 코로나19가 속수무책

으로 확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

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이 23만37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23만

219명의 확진 기록이 이틀 만에 깨졌다. 이로써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55만명, 사

망자는 56만명을 넘어섰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

지 않고 있다. 미국에선 이날 하루 6만명 이상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중 4분의 1은 플로

리다주(1만5300여명)에서 나왔다. 코로나19 피

해가 극심했던 지난 4월 뉴욕주에서 하루 1만

20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기록을 플

로리다주가 깬 것이다. 플로리다주의 상황이 더

욱 심각한 건 양성 판정 비율이 19.6%까지 치솟

았다는 점이다. 10명을 검사하면 2명이 확진 판

정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캘리포니아, 텍사스, 조지아 등 18

개주에서 최근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최대

치를 기록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이런 상황은 예견됐던 일이다. CNN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인구이동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분석업체 큐빅이 미국 내 10개 도

시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일 

독립기념일 연휴 때 방문자가 메모리얼데이(5

월 마지막주 월요일)때보다 많았다. 외출이 늘

면서 확진자가 증가했다는 얘기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백악관은 감염병 권위자로 

인정받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

구소장을 백악관에서 사실상 퇴출했다고 WP가 

보도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멤버인 파우치 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건 

지난달 초가 마지막이고, 코로나19 관련 보건지

침을 전하는 방송 활동도 백악관 반대로 무산됐

다고 한다. WP는 대통령 보고 일정이 없어지는 

건 해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파우치 소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거센 

지역을 다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가을 학기 개교 주장에도 우려

를 표명했다. 

미국에 이어 누적 확진자 수 세계 2위인 브라

질에선 11일 기준 신규 환자가 닷새만에 4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현지 보건 전문가들은 

확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도시 간 이동이 

늘었기 때문이다.

Internet News
인터넷 뉴스 

<2면에서 계속>

지금은 클럽과 단체에서 행사 

개최가 금지됐고, 이 상태가 한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번화한 거리를 거닐거나 카

페나 술집에서 사람들과 마주치

는 일이 없어졌다. 이는 부담이 

적은 대화를 놓치고 있다는 뜻이

기도 하다. 샌드스트롬은 “잘 아

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감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더 힘든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약한 유대 관계

에서 하는 대화는 가볍고 부담이 

적습니다.”

약한 유대는 모든 것이 똑같

아 보이는 시점에서 새로운 것

을 발견하게 해주는 원천이 되기

도 한다. 샌드스트로음 매주 가

족과 화상대화를 나누는 동료를 

예로 들었다. “그녀와 그녀의 가

족들은 현재 아무도 아무것도 하

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 말이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노베터의 연구가 보여주

듯이, 우리는 약한 유대관계에서 

많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 약

한 유대는 자극이자, 동시에 불

확실한 시기에 행동방법을 보여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약한 유

대관계를 가진 사람들과 다양하

게 대화를 하면서, 폐쇄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마다의 방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폐쇄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약한 유대관

계를 발전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

다. 사회적 거리를 둬야 하는 상

황에서도, 그리 친하지 않은 친

구의 의미는 크다. 샌드스트롬

은 “우리는 자신의 나아갈 방향

을 찾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 ‘다

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와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를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소셜 미디어가 약한 유

대관계에서 하는 대화를 대신하

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셜 미디어가 서로 잘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

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또한 약한 유대관계의 

사람들과 하는 상호작용을 강한 

유대의 사람들과 해보는 것도 추

천했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

기보다는 그저 어떻게 지내는지 

정도만 파악하는 것이다. 샌드스

트롬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 관

심을 들이지 않고도 당신이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

라고 말했다.

팬데믹이 지나가고 난 후, 우

리는 가볍게 알고 지내는 사람들

의 네트워크를 되살리기 위해 노

력해야 한다. 우리는 친하지 않

아서 모르는 것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벼운 관계 속 우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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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림대(郭林大)는 1884년 9월에 황

해도에서 태어났다. 그의 또 다른 이

름은 곽태종이고 호는 쾌설당(快雪當)

이다. 그는 처남 안태훈 진사의 아들

이자 5살 위인 처조카 안중근과 자주 

만나 애국에 눈을 떴다. 숭실전문학교

를 졸업한 그는 1909년 평북 선천에 

있던 신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교사 

근무 중이던 1911년 11월 그는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한성 

감옥에서 고초를 겪었다. 

이후 가족은 한국에 남겨 두고 홀

로 중국으로 떠나 1913년 4월 몽골리

아 선편으로 상해에서 하와이에 도착

했고, 그해 9월 20일에 유학차 도미

하였으나 망명의 길이었다. 35달러로 

미주에서 생활했던 그의 미국 이름은 

로웰(Lowell)이었다. 1913년 11월, 

상항 국민회 지방회 가입 명단에 처

음 그의 이름을 냈다. 그런데 1914년 

5월에 클래몬트로 이주했고, 그달에 

업랜드로 이동하면서 1915년 새 학

기에 클래몬트 한인양성소 국한문 교

사로 피선되었다.

클래몬트 한인장로교회 목사

1915년 4월에 업랜드 제일장로교

회에서 업랜드와 클래몬트에 있던 동

포들이 주선하여 업랜드의 서양 부인 

스트왓을 위한 대연을 베풀었을 때 

곽림대가 목사로 소개되었다. 그가 

국한문 교사를 하였던 기간에 클래몬

트 한인양성소에 체류하면서 이곳에 

있던 한인장로교회 목사로 사역한 것

으로 보인다. 그는 다년간 한인 목사

로 사역했던 민찬호 목사에 이어 본 

교회의 안수 받지 않은 목사였는데 

사실상 그는 전도사였다. 그런데 민

찬호가 다년간 맡았던 학생양성소 새 

감독은 강영대였다. 이날 대연의 순

서를 소개하면 일동의 할렐루야 찬미

로 개회한 후 연설과 음악과 찬사가 

있었다. 연설 담당자는 알리손, 사전

트, 헌트, 스토온, 곽림대, 이종희였

다. 음악 순서자는 민찬호 목사 부인, 

강영승, 이요섭, 임보배의 독창, 강영

각의 나팔 독주, 팩손, 쿡, 스트왓, 리

의 4인 병창, 팜어 부인의 바이올린 

독주, 음악대

의 음악이 

있었다. 그리

고 박 선 목

사의 찬사가 

있었다. 이후 

친교가 이어

졌다.

1915년 5

월 임 초가 

일제에 의해 

감옥에서 고생하던 여독으로 병을 얻

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었고, 김기만

의 부인이 3주간 동안 치료하였으니 

곽림대의 심방이 있었을 것이다. 그

런데 그달에 이석원이 감자농사에 실

패한 후 마차를 구매하여 채소 소매

상을 시작했으니 곽림대의 기도제목

이 하나 더 늘어났을 것이다.

1915년 6월 5일 오후 7시30분에 

클래몬트 한인양성소에서 금번 하기

에 졸업한 본 양성소 학생 이원석과 

이순복을 위하여 내외빈객 60여 명

이 모인 가운데 졸업생위로회가 있었

다. 이날 곽림대는 사회자로 활동하

면서 본 양성소 장래 정황에 관해서 

소개했다. 전체 절차는 찬미와 기도 

후 곽림대의 개회사, 회중의 국가, 박 

선과 지성진과 패던과 스트왓 부인 

등 4인의 축사, 미국여학생 단체의 창

가, 길턴어의 연설, 임보배의 창가, 이

원석의 정빈연설, 히스킨스의 창가, 

이순복의 정빈연설, 합킨쓰와 강영각

의 음악, 이종해의 소설, 합킨쓰와 강

영승과 강영각의 음악 과텟, 곽림대

의 본소 장래 정황 그리고 군악 후 폐

회했다. 

1915년 7월 곽림대는 클레몬트를 

떠났다. 이로써 그의 클래몬트 목사

직은 길어야 7개월이었다. 그는 신한

민보 방사원과 클래몬트 지방회 회장

이었던 직책도 내려놓았다. 아마 그

는 나성으로 이주한 것 같다.

나성 한인복음청년회

1917년 3월에 나성 지방회 학무원 

김덕준이 사임함에 곽림대가 보임되

었다. 이듬해 2월 3일부터 나성 한인

복음청년회는 매 주일 오후 7시에 청

년강연회를 열고 풍기교정과 남녀 수

양에 대한 필요한 문제를 강연하기로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2월 3일에 남

자 강사 김창만이 ‘남자의 눈에 보이

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 강사 박순애

는 ‘여자의 눈에 보이는 남자’에 대해

서, 2월 10일에는 곽림대가 교회 핍박 

전말에 대해서, 2월 17일에는 남자편 

김태진과 장리욱이, 여자편 안헬렌과 

민매늬가 각각 ‘현 시대 한국여자들은 

남자의 결제만 받는 것보다 아니 받는 

것도 좋을 듯’에 대해서, 그리고 2월 

24일에 박영로가 강연하기로 했으나 

아직 주제는 미정이었다.

1918년 9월 5일 신한민보에 곽림대

가 ‘마이 올드 켄터키 홈’의 곡조에 노

래 글 ‘동반도 옛집’을 게재했다. 이는 

두고 온 그의 고향을 노래했지만 한인 

모두의 나라사랑을 생각하게 한다. 

1. 조일이 선명한 나의 동반도 옛집/

너는 나의 조국이로다/선조들이 너를 

창립하였고/또 너를 의지하였네/억천 

만대 자손이 우리 위하여/그 살과 또 

피로 단장한/저렇듯 장엄한 금수강산

은/오 나의 조상 나라이로다

후렴: 사랑옵다. 나의 조국/오 나의 

혈족들아/활동하세. 우리 민족의 자

유와/조상 나라운명을 위하여.

2. 산은 높고 물은 맑은 동반도 옛

집/ 너는 나의 고향이로다/산 밑에 

소나무 내가 길렀고/성킨 참대 내가 

심었네/무궁화 그대로 피어있는

가/못 잊을 생각도 사랑/저렇듯 화려

한 금수강산은/오 나의 고향 나라이

로다.

3. 죽어도 잊지 못할 동반도 옛집/

너는 나의 사랑이로다/우리 선조 너

를 내게 주실 때/만세 무궁 축복하시

며/돌비를 세워 표적케 하심은/그 살

과 또 피를 기억케/저러한 자유의 금

수강산은/오 나의 성장한 옛집일세 

세계 제 1차 대전 징병서류를 제출

하던 1918년 9월 12일에 곽림대는 

나성 노스 피구에로아 스트리트 106

번지에 있는 코리아 아카데미의 사무

직원이었는데 그는 5피트 7인치의 

키에 136파운드의 체구였다. 

1919년 6월에 그가 시카고 지방회 

학무원으로 보충되었으니 시카고로 

이주한 것이 분명하다. 1920년 2월에 

노백린과 김종림 등과 함께 북가주 

윌로쓰에 한인비행학교를 설립하고 

그해 7월에 개소식을 개최한 후 19명

의 학생을 훈련하였는데 그는 연습생 

감독직에 있었다. 그해 9월 7일에 그

는 상항에서 켄터키주 린톤에 있는 

켄터키 무관학교로 향했고, 군사이론

을 수학했다. 1923년에 뉴욕국민회 

지방회장이었던 그가 1927년에 흥사

단 미주위원부 이사부장에 선임되었

다. 그가 1929년 1월에 나성흥사단 

사무원으로 취직하면서 나성으로 다

시 이주했고, 그해 6월에 나성국어학

교의 야학교사로 국어와 편지 쓰는 

법을 가르쳤으며, 그해 9월에 한인 아

동교육기관 기성발기인의 한 사람이

었다.

나성 한인예수교회 유사

1930년 10월 12일 오전 11시에 나

성 버들롱 한인 예배당에서 미국 남

감리교 감회사 데비쓰 목사가 마태복

음 13장 20절부터 14장 17절까지 낭

독한 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

시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의와 평안과 

기쁨과 성신을 힘입음에 있다는 설교

가 있었고, 오후 8시 30분에 남녀 

100여 명이 미국남감리교 한인교회 

조직과 환영회로 모였다. 강영승의 

사회로 찬송가 237장을 부른 후 그의 

기도가 있었고 이어서 개회사가 있었

다. 그는 본 교회를 남감리교회로 변

경됨과 이에 따른 임원조직을 언급하

였다. 나성 한인예수교회 위원장 김

성권이 본 위원회와 전반 교우를 대

표하여 본 교회를 미국남감리교회로 

조직하기를 허락함을 일반 교우 앞과 

감회사 데비쓰 목사에게 선언했다. 

이에 데비쓰 목사는 전임목사 황사용

을 파송할 것을 선언했다. 임원조직

에 있어 계삭회가 열릴 때까지 유사

를 두기로 하고 곽림대를 비롯하여 

강영승, 김성권, 임정수, 박재형, 박경

신, 황성택 등 7명을 유사로 선임했

다. 9시에 김성권이 환송연회를 개회

하였다.

이듬해 1931년 1월 4일 오전 12시 

50분에 버들롱 예배당에서 미국 남

감리교 감리사 데비쓰 목사의 사회 

하에 김성권이 기도한 후 계삭회를 

열고 임원을 선정했다. 이날 곽림대

는 유사로 선임되었는데 그 말고도 

유사에 황성택, 임정수, 박재형, 윤으

로사 그리고 박경신이 선임되었다. 

그 날 본 교회 목사에 황사용, 지방 

전도사에 강영승, 임성택, 김 강, 평신

도 대표에 최능익, 주일학교 교장에 

김해반이 선출되었다.

1932년 2월 21일 주일 오후 4시에 

미국남감리교 감리사 데비쓰 목사의 

사회로 나성 한인 남감리교회 계삭회

가 있었다. 이날 보고를 접수한 후 동 

교회 재무였던 곽림대가 사임을 하고 

최능익이 선정되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면

서 중국 난민과 재중 한인 구제를 목

적으로 뉴욕과 시카고와 나성에서 중

국 후원회가 조직될 때 곽림대는 김 

강, 이경선, 신두식, 안석중, 최영순, 

최봉윤, 선우학원, 최능익, 김혜란 등

과 함께 나성 중국 후원회의 일원이 

되어 활동했다. 그는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회장과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서도 활동했다. 

그는 1944년 10월 미주와 하와이 

각지에 있던 13개 한인단체 대표가 

회동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위

원부 개조안 발표에 대한 대칙회의에 

참석했다.

1970년 6월 17일 곽임대는 57년 

만에 “뼈만은 고국에 묻히고 파” 고

국에 돌아갔다. 그에 따르면 “와보니 

내 조국은 말 그대로 상전벽해가 된 

느낌이요, 마치 외국에 온 듯한 느낌

을 맛보게 했다. 말을 절반 밖에 못 

알아들을 정도로 모든 게 격변하여 

내 자신이 이방인으로 여겨지기도 했

다. 그러나 자녀들이 여기에 있고, 어

언 환갑을 맞은 흥사단도 건재해 있

으므로 차츰 정이 들어 비교적 화평

한 말년을 보내게 된 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있다.” 

귀국한 지 이듬해인 1971년 11월 

24일에 그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

었다. 망명객으로 한평생을 미국에 

살면서 독립운동에 나선 이야기를 토

대로 정리한 그의 회고록 “못잊어 화

려강산”은 그가 세상을 떠난 2년 후

인 1973년에 대성문화사가 펴냈다. 

대한민국정부는 1993년 건국훈장 애

국장을 추서하였는데 그는 지금 국립

대전 현충원에 잠들어 있다. 
damien.sohn@gmail.com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01. 곽림대(1884-1971)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클래몬트 한인양성소 교사와 한인장로교회 목사(전도사)로 사역

나성 이주 한인비행학교 설립, 흥사단 등 독립운동, 1970년 귀국 

곽림대

1955년 시민권 신청서류의 곽림대의 서명 

국립대전 현충원의 곽태종(곽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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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성경해석(성경해석을 

위한 특별한 규칙)

퍼킨스는 마태복음 13장 52

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

를 설교내용(sermon, 4-8장)

의 준비와 설교의 전달

(preaching, 9-10장) 행위로 

나눈다. 먼저 설교내용(설교

문)을 잘 작성하기 위한 방법

으로 그 유명한 ‘본문해석-교

리분석-적용’의 방법론을 제

시한다. 이것이 바로 퍼킨스의 

놀라운 통찰력이며 설교의 중

요한 특징이 된다.

그는 설교노트를 잘 작성하

기 위하여 반드시 주의 깊은 

신학연구가 필수적임을 강조

한다. 이에 모두 5가지의 지침

을 제공한다.

1)성경의 기본 교리를 분명

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라고 한

다. 2)성경을 읽을 때, 로마서-

요한복음-신약성경의 나머

지-시편-이사야-역사서(특히 

창세기) 순으로 읽으라고 권

한다. 3)정통 기독교인들의 작

품에서 도움을 얻어야 한다고 

한다. 고대교부들의 작품들과 

많은 이단들에 대항하여 기록

된 저서들에 대해 공부해야 한

다. 4)중요한 아이디어를 잘 

메모해 두어야 한다. 언제든지 

그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다. 5)무엇보다 먼저 기도

해야 한다. 성경에 나타난 하

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해달라

고 간구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해석에서 박태현 

교수는 “퍼킨스에게 있어서 

기도는 성령에 의한 본문의 올

바른 해석을 보장하는 것이다. 

올바른 해석은 오로지 하나님

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경의 의미를 열어 주실 때 

보증되는 것”이라 말한다.

본격적으로 설교문을 잘 준

비하기 위해서는 성경해석이 

중요하다. 퍼킨스는 성경해석

에 대해 정의하기를 “성경해석

은 성경의 단어와 문장을 살펴

서 하나의 충분하고 자연스러

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라

고 한다. 이는 로마교회가 추구

하던 네 가지, 즉 문자적

(literal), 풍유적(allegorical), 비

유적(tropological), 신비적

(anagogical) 의미를 거부하는 

것이다. 퍼킨스는 단어들과 문

자들에 대한 편협한 기계적 해

석을 거부한다. 이에 퍼킨스는 

성경해석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 강조한다. 그는 말

하기를 “성경의 주된 해석자는 

성령이시다. 율법을 만드신 분

이 율법의 가장 좋은 해석자

다”라고 했다. 그리고 성경해석

을 위한 3가지 보조수단으로

써, 사도신경과 십계명에 표현

된 믿음의 유추와 특정한 본문

의 문맥, 그리고 한 본문을 다

른 본문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1)믿음의 유추는 잘 알려지

고 확실한 부분에서 나온 성

경요약이다. 이 믿음의 유추에 

있는 두 가지는 사도신경에서 

다루는 믿음이며, 또한 십계명

에서 상술되는 사랑(자비)이

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

키고”(딤후1:13).

2)문맥은 누가 말하며, 누구

에게 말하며, 어떤 경우에 대

한 것이며, 어떤 때이며, 어떤 

장소와 목적이며, 이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다음에

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탐구해 나가라는 것이다. 

3)마지막으로는 다른 구절

과 비교함으로 의미를 분명하

게 하라고 권면하며 두 가지 

구체적인 비교의 실례를 제공

한다. 첫째는 한 본문을 성경

에 반복되어 나오는 다른 본

문과 비교하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한 본문을 다른 본문

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로 유사하거나 다를 수 있

다. 유사한 부분은 어법이나 

어휘 또는 의미에서 서로 일

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구체

적인 예를 열거한다.

바른 내용의 설교를 하는 좋

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성경과 신학을 많

이 공부해야 한다. 그런데 방

대한 성경과 신학 공부를 어

떤 순서로 하면 좋을까? 퍼킨

스는 설교준비를 위한 개인적

인 공부를 다음 순서대로 하

기를 권한다. 이 부분은 앞으

로 내가 좋은 설교자가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

한 답변을 준다.

5장 성경해석원리(성경해

석을 위한 일반적 규칙)

본격적으로 설교를 준비하

기 위해서는 성경해석을 해야 

하는데, 그는 성경해석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성경해석은 

본문에서 하나의 충분하고 자

연스러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다.” 이것은 한 본문에서 문

자적, 우화적, 비유적, 영적 의

미의 네 가지 의미를 찾아내고

자 하는 중세의 4중적 성경해

석법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는 

가장 탁월한 성경해석자는 성

령이시며, 가장 탁월한 성경해

석수단은 성경 자체라고 한다.

“성경의 주된 해석자는 성

령이시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의 가장 좋은 최고의 해

석자다. 성경해석을 위한 최고

의 절대적인 수단은 성경 그 

자체다.” 성경해석에 있어서는 

다른 책의 해석과 달리 이런 

전제가 매우 중요하다. 비록 

성경에 인간적인 문학적, 역사

적 특징이 있으나 성경은 기본

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신학적인 책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

는 분은 하나님이신 성령일 수

밖에 없으며,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참고문

헌은 일차적으로 성경 자체일 

수밖에 없다.

그는 성경해석을 바르게 하

기 위해 세 가지 보조수단을 

잘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

도 잊지 않는다. 그 보조수단

은 믿음의 유추, 문맥, 비교이

다. 그가 제시하는 이런 성경

해석의 원칙들은 바른 성경해

석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어서 그는 성

경해석을 성경본문의 장르적 

특성에 따라 문자적으로 해석

해야 할 것과 은유적으로 해석

해야 할 여러 가지 해석규칙을 

설명한다. 이런 일반적인 해석

규칙들은 성경만이 아니라 그 

어떤 책에도 통용되는 해석 규

칙들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성경은 본문의 특성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을 천명한

다. 무엇보다 본문이 유추적이

고 분명한 구절이라면 믿음의 

유추와 확실하게 일치한다. 그

러나 신비적이거나 감추어진 

구절에 대한 해석은 몇 가지 

규칙과 지침을 따라야 한다. 

만약 말씀의 자연스런 의미가 

믿음의 유추나 성격의 매우 분

명한 부분과 확실히 일치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의미, 즉 유

사하지만 다른 구절, 그 구절

의 배경과 어휘들, 그리고 논

의되는 본 절과 일치하는 것들

을 올바르게 검증해보아야 한

다. 구체적으로 그는 해석의 

규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

한다. 

1)생략된 것에 대한 해석은 

믿음의 유추와 일치하고 문맥

의 배경과 허위에 일치하는 단

어들을 넣는 것이 적절함을 주

지시킨다. 

2)수사적인 표현에 대한 해

석에 있어, 어떤 이름(명사)을 

다른 명사로 바꾸어도 본문의 

대안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수사적 표현이 사용되

었다는 것이다. 
<9면으로 계속>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21)                                      

성경해석의 가장 중요한 참고문헌은 일차적으로 성경 자체

보조수단은 믿음의 유추, 문맥, 비교...문자적/은유적 해석도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의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의 

“설교의 기술과 목사의 소명”(5)“설교의 기술과 목사의 소명”(5)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한부모 가정사역한부모 가정사역

맡겨진 자녀양육맡겨진 자녀양육

유효정 목사
(LA비젼교회 협력)

질문)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민사회를 살고 있음에도 내가 원

하는 일만을 하겠다고 고집하는 남편과 사는 것은 무단한 노력

을 필요로 했습니다. 애 둘을 데리고 안팎으로 뛰던 중 주위의 가

까운 분께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며 일을 쉰다면 남편이 책

임지지 않겠느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고지서

가 산더미같이 쌓이게 되었고 어린 아들과 장보러 갔다가 신용

카드가 가득찬 이유로 고른 물건들을 두고 나와야 했을 때 참담

했습니다. ‘혼자 열심히 일하며 살리라’ 마음을 먹게 되었고 이

제 7, 8년이 지나 아들은 십대에 들어섭니다. 어떻게 책임감 있

는 한 사회인으로 기를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무게를 느끼며 조

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이혼이라는 어려운 시간 속에 치러야 할 숙제들 중의 하나가 

맡겨진 자녀들의 양육일 것입니다. 가정에 금이 가고 끝내는 잘라져 

버린 만큼 자녀들의 불안과 분노를 이해하고 필요를 채워주고자 최

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싱글 어머니로서 특별히 조심할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고 싶

습니다. 우선, 상대 배우자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 말하기가 쉽지만 

감정조절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

모들을 따로 보기보다는 같은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편에 대해 

낮추어 말할 때 결국은 나 역시도 자녀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됨

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을 불쌍하게 보면서 보상심리 

속에 과잉보호할 것이 아니라, 잠언서에서 가르치듯이 엄하게 대해

야 할 경우 ‘아들을 징계해라. 그러면 그가 평안을 가져다주고 네게 

큰 기쁨을 줄 것이다’(29:17) 곧 비온 후의 굳어지는 땅처럼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오히려 더 단단한 자립정신 속에 훌륭하게 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자녀들은 주

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심리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이해를 하기 때

문에 부모들의 이혼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너와는 상관없는 어른들의 문제’라고 설명해주어 어린 마음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밖에 그들은 언젠가 부모가 재결합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어

머니나 아버지로 어려움이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바람직한 것으론 적어도 자녀들이 18세가 되어 대학에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양육을 맡지 않은 부모에 대해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들의 

생일, 졸업식 등의 특별한  날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에 가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녀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

길 뿐 아니라 그들 또한 엄마나 아빠의 존재를 기억에서 지우려 하

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지속적 연락을 취해야 그들이 성인

이었을 때 대우는 물론 원만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정에서 자녀양육 기본원리를 든다면 사랑의 

환경, 건강한 부모와 자식관계, 신뢰의 관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환경.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거친 삶에 부대끼다보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

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들

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부

모와 자식관계입니다. 배우자가 떠났을 경우 남은 가족이 되는 자식

과 지나치게 결속(soul tie)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코 자녀의 건

강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9면으로 계속>

자녀 불안과 분노 이해하고 필요 채워주고자 최선 다해야 



<8면에서 계속>

3)문법적, 수사적 특징에 따

른 해석이다. 

4)모순에 대한 해석이다. 성

경에서 분명한 모순은 설령 그 

어휘가 같을지라도, 그 구절이 

서로 다른 것들을 다루고 있음

을 깨달음으로, 그것이 서로 다

른 양상이나 관점 또는 서로 다

른 시간 구성들을 다루고 있음

을 깨달음으로서 해결될 수 있

다는 것이다. 

5)자연적인 의미는 문맥에 

맞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들을 바탕으로 한 단락의 

자연적 의미를 알아낼 수 있을 

경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단어에 대해 그 단락의 문맥에 

가장 적합한 의미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6)난외주에 대한 해석에 대해, 

성경의 난외주는 그 구절의 현

존하는 사본들의 일부 변화를 

보여주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

어를 때로 언급하기에, 정확한 

독법은 문법적인 구성과 다른 

신뢰할 만한 사본과 일치하는

지, 문맥과 구절의 의미와 맞는

지, 기르고 믿음의 유추와 일치

하는가를 탐구하라는 것이다. 
younsuklee@hotmail.com

조지 플로이드라는 남성은 

자신을 과도하게 제압하는 경

찰을 향하여 “숨을 쉴 수 없어

요”라고 소리치며 죽었다. 그의 

외침은 각 시대를 살아가는 수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대변하

는 외침이 되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숨을 죽

이고 지내야 했던 시절이 많았

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탄압

으로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우

리의 선배 세대들, 한국전쟁 전

후에 이데올로기의 틈바구니에

서 살아남기 위해서 마루아래 

같은 곳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서 숨죽이며 지내야 했던 사람

들, 그 후에도 무서운 독재정권

의 공권력 앞에서 숨죽여야 했

던 세대들, 상하관계의 엄격함 

속에서 온갖 언어와 신체적 폭

력을 온 몸으로 감내해야 하는 

직장과 조직에서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숨이 턱턱 막힌다. 

한국에서 아파트 경비로 일

하는 고 최희석 씨는 아파트 입

주민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모

욕과 폭력을 당하고 스스로 생

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억울함

을 풀어줄 것을 호소하였다. 한

국의 철인경기의 유망주인 고 

최숙현 소녀는 지도부의 언어

와 신체적 폭력으로 스스로 자

신의 호흡을 끊으며 이 세상을 

떠났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 숨 막히게 만드는 사람들과 

상황 때문에 목숨을 끊었던가? 

사람들은 왜 자신들이 가진 작

은 권력으로 약자의 목을 짓누

르고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 

믿음의 선진들도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극한 시련들을 직

면하고 괴로워했다. 욥은 폭풍

같이 몰아닥친 일련의 시련들

로 숨을 쉬지 못하겠다고 토로

하였고(욥9:18),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다고 두려

워하였다(시17:12). 사자가 나

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

는 것을 상상해 보면 실로 숨이 

턱 막힌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 숨 막히

는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 내었

는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을 지으시고 생기(숨)를 그 코

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이 된지라”(창2:7). 숨을 만드

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

에게서 하나님의 숨이 사라졌

다. 사람이 숨은 쉬지만 그 속

에 참된 숨은 없는 것이다. 그

래서 작은 문제에 봉착할 때에 

쉽게 숨이 막히는 괴로움을 당

한다. 

주님은 억눌림과 숨 막히는 

상황 속에 놓은 사람들을 자유

케 해주기 원하신다. 그래서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

게 하리라”(마11:28)고 말씀하

시며 각종 억눌림, 현대적 용어

로는 스트레스에 눌려 살아가

는 사람들의 숨을 튀어주기 원

하신다. 그 주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

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20:22)고 말씀하셨다. 두려

움으로 숨죽이고 살아가던 제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저들

의 숨을 트이게 해주셨다. 

영감(inspiration)은 숨을 들

이 마시다라는 말로서 하나님

의 숨을 들여 마실 때 막혔던 

숨이 터지고 생명이 소생한다. 

성도는 그런 주님으로 인하여 

숨을 쉬는 사람들이고, 또한 숨 

쉬기 힘들어 하는 사람들의 숨

통을 터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죄악과 미움과 갈등이 가득

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우리

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고, 서로의 격려와 도움이 없

이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막혔던 숨통이 

트이고, 서로를 통해서 더욱 살

만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dik0184@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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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서신 

“숨 막히는 세상, 살 만한 세상” 강인국 목사
(미시아나한인교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13일

(월) 정오 가주 전역에 폐쇄 명

령을 발동했다.

특히 이번 명령은 가주 30개 

카운티에 발효되는데 해당 업

종으로는 피트니스센터, 종교

시설(예배당), 비필수 사무실

(non-critical sectors), 퍼스널

케어 서비스, 미용실과 이발관, 

쇼핑몰이다. 

이번에 지정된 30개 카운티

는 LA, OC, 샌디에이고 등을 

포함한 남가주 지역과 새크라

멘토, 샌호아킨, 솔래노, 스탠

니스러스, 셔터, 용로, 유바 등 

북가주 지역과 전체 인구의 

80%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난 

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됐

던 현장예배가 다시 중단됐다. 

ANC온누리교회(김태형 목

사)는 7월 19일부터 오픈하려

던 현장예배를 잠정 연기했으

며 5월 31일 현장예배를 재개

한 갈보리믿음교회(강진웅 목

사)와 7월 첫째 주부터 현장예

배를 재개한 은혜한인교회(한

기홍 목사)는 26일까지 현장예

배를 중단했다. 

이번에 단행된 현장예배 중

단으로 현장예배 재개를 준비 

중인 교회들과 다시 중단된 교

회들이 혼란을 갖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박준호 기자>

CMF선교원(대표 김철민 장

로)에서는 지난 7월 4일 오후 

5시 CMF회관에서 7월 선교사 

정기모임예배를 드리고 온라

인으로 실시간 중계했다.

김철민 장로의 사회로 시작

한 7월 정기예배는 CMF 찬양 

팀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

돼 제프 김 선교사(영국선교

사)가 대표 기도한 후 성경말

씀으로 사회자가 봉독한 후 채

형병 목사(CMF)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설

교했다. 

채 목사는 "함께 있게 하시

려고"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

적이 있다. 그래서 나도 열심

을 다해 사역을 하셨다. 빡빡

한 사역의 삶을 살아오면서 아

이들이 병들기 시작했고 가정

에 병이 들면서 나는 사역의 

결과가 정신적 공항상태에 왔

었다. 본문의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함께 있게 하

시려고'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

았다”며 "일을 잘해서, 사역을 

잘해서, 봉사, 충성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하

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

하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교 후 채 목사는 합심기도

를 인도하며 먼저 내 자신의 회

개 기도한 후 인종간의 화합과 

한국과 미국지도자와 교회지도

자와 선교를 위한 회개와 회복

을 위해 뜨거운 기도를 하고 축

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CMF 선교원에서는 9

월부터 결혼교실을 실시할 계

획이다.
▲문의: (562)483-0191

<정리: 박준호 기자>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창간 

제37주년 기념 제 31집 발행

됐다.

31집은 총 520페이지로 축

시, 축사, 회원 시, 초대 수필, 

회원 수필, 초대 소설, 농단, 생

명의 샘, 문학 산책, 특별기고, 

세계의 명시, 산문시, 신앙 도

서 독후감, 특집, 아동문학, 선

교, 애송시, 시론, 신인 등단 등

으로 편집돼 있다.

현재 임원진은 이사장 정지

윤 목사, 회장 류민호 씨이며 

오는 8월 8일(토) 로텍스호텔

에서 31집 발행과 신인등단 

축하 행사를 갖는다. 

본 협회는 김문희, 강일, 정

지윤, 이윤희, 남해성, 남정자, 

권구철, 이영일 등 이상 8명이 

발기인으로 1983년 11월7일

에 창립돼 오늘에 이르 까지 

문학을 사랑하는 이민자들이 

모여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동포들에게 신앙과 힘과 용기

를 베풀면서 37년 동안 이 단

체를 운영해왔다.

2014년 1월1일 미주크리스

찬 문학헌장을 발표했다. 서론

에 ”하나님은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문학을 통

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

한다. 문학은 진실하고 아름다

운 인간의 사람과 고결한 영혼

의 갈망을 추구하는 언어 예술

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영

혼 구원과 사회정화의 길잡이

가 된다. △인류의 평화 자유 

행복 추구에 기여한다. △삶의 

가치와 아름다운 인성 개발을 

모색한다. △기독교적 가치와 

세속적 문화의 벽을 허물고 당

위성을 찾는다. △투철한 신앙

과 풍부한 예지로 기독교 문학

의 이상을 실현한다. 
▲행사문의: (213)249-0771

<정리: 박준호 기자>

CMF 7월정기모임예배에서 채형병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가주 예배당 등 폐쇄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제31집 발행

뉴섬 주지사 13일 가주 전역 폐쇄명령에 현장예배 불가 

CMF선교원 7월 선교사 정기모임예배

창간 제37주년 기념 

샌드캐년 컨트리클럽의 스

티브김 대표가 최근 코로나사

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한인

들을 위해 한인가정상담소에 7

만 달러를 쾌척했다. 이에 한인

가정상담소는 긴급지원이 필

요한 20명의 위탁가정 및 가정

폭력피해자들에게 총3개월에 

걸쳐 주거렌트비, 공과금, 식품 

및 생필품 마련을 위한 생계비 

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살 길이 막막하

고 절박한 상황에서 누군가로

부터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받

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 희망을 

품고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

다”며 “우리의 관심과 도움으

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매우 의

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정조 

소장은 “스티브김 대표는 한인

가정상담소의 많은 클라이언

트들이 코로나로 인해 생활고

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뜻 기부의사를 밝혀주셨다”

며 “한국의 꿈희망미래재단 뿐

만 아니라, 장학 및 인성교육사

업에 매년 200만불 가량을 지

원하며 이타적 가치를 오랜 신

념으로 삼아온 그가 많은 한인

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 대표는 자신이 창업

한 회사 자일랜을 1999년 프랑

스 알카텔사에 20억 달러에 매

각함으로써 IT업계의 성공신

화를 이룬 바 있으며, 오래 전

부터 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지

역과 국가를 불문하고 여러 곳

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문의: (213)235-4848 이

미리 홍보담당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샌드캐년 컨트리클럽 스티브 김 대표

스티브김 대표 7만 달러 쾌척 
한인가정상담소 위탁가정 및 가정폭력피해자위해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

무리'의 비전으로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

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

자)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날

로 늘어나는 치매 환자들의 

가족과 간병인들을 위한 "치

매가족 돌봄교육"을 오는 7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부

터 1시간 동안 화상세미나로 

진행한다. 

알츠하이머 오렌지카운티

협의회와의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는 ‘치매가족 돌봄교

육'은 시리즈로 실시된다. 지

난 6월의 "공감하는 대화: 새

로운 이야기 방법’’에 이어 이

번에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 주제로 개최

된다. 

8월에는 "성격과 행동 변

화: 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의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인원 제한은 없으나, 화상세

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안내

를 받아야 하므로 7월 17일(

금)까지 소망소사이어티 본

부(562-977-4580)로 문의하

거 나  이 메 일 ( s o m a n g @

somangsociety.org)로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소망소사이어티 치매돌봄교육 화상세미나 
7월 22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3면에서 계속>

온실가스를 흡수해 지구 온난

화를 막아주는 보루 역할을 하

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

존 강의 열대우림 60%가 브라

질에 있다. 그런데 불법 벌목

업자와 농장주들이 삼림에 일

부러 불을 질러 경작지를 넓히

고 나무를 베어내고 있다. 브라

질 정부는 이들을 단속하기 위

해 아마존 열대우림 일대에 군

대까지 배치했지만, 올해는 상

황이 달라졌다. 코로나19 때문

이다.

코로나19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브라질에서 불

법 방화행위를 단속할 여력이 

없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전

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인류

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는 것입

니다.

펄펄 끓는 러시아 시베리아, 

수십 년 만에 최대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은 인도, 광대한 먼지 

구름에 갇힌 미국, 속수무책으

로 산불이 번지는 브라질. 환경 

재앙에 직면한 이들 나라는 공

교롭게도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들이다.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코로나19 대응에 몰두하느라 

이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는 전 

지구적인 환경재앙이 눈앞에 

닥친 줄도 모른 채 손 쓸 틈도 

없이 인류가 무기력하게 패배

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코로나19에 온난화 재앙까지 ‘설상가상’

기독교명저로의초대

<8면에서 계속>

예를 들어 십대에 들어선 자녀

들은 그들 또래와의 모임이 필

요할 텐데 사랑이라는 명목 하에 

자녀를 붙드는 한부모들이 있다

면, 이는 곧 자녀가 내 소유라고 주

장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또한 

마치 친구인양 그들에게 경제적인 

문제와 같은 삶의 힘든 문제들을 

나누려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어

른들의 문제에 어려서부터 눌리게 

되어 정상적인 성장에 방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의 관계에 대

해 나누겠습니다. 그들은 한쪽 부

모가 떠나는 것을 체험해야 했기

에 현재 남은 부모도 언젠가 떠나

지 않을까라는 불안과 함께 앞으

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자

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도

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

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

어지지 아니하리라”(잠 23:17,18). 

성경속 인물 중 신실한 믿음과 

용기를 소유했던 어머니로 요게벳

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잉태하여 아

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출 2:1-3).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감추어 기른 후 갈대상자

에 담아 떠나보내야 했지만, 기적

적으로 12살까지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의 지혜를 의지하며 교육했던 어

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보여주었던 모

세를 통해 가정에서의 교육이 얼

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결

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

르치는 것이 올바른 자녀 양육의 

열쇠입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

하며…

네가 복을 받고 네 열조의 하나

님 여호와께서 내개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

효가 심히 번성하리라”(신6:2, 3).       

kdrministry@gmail.com

한부모가정사역



뉴욕한인교회협의회가 코로

나19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회

원 교회들에게 2차 지원을 했

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3일 뉴

욕그레잇넥교회(담임 양민석 

목사)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기도회((Drive In Prayer)를 갖

고 67교회에 지원금 총 7만여 

달러를 전달했다.

오전 10시에는 회원교회를 

대상으로 51교회에, 11시부터

는 비회원교회를 대상으로 16

교회에 전달했으며 각 교회에 

최소 1천 달러를 전했다. 

회장 양민석 목사는 “모두 

어려운 시기지만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조금이라도 교회에 

도움이 되고자 사랑의 나눔을 

계획하고 1차 교회간 지원으로 

9교회를, 이번 2차로 67교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 목사는 긴급지원금 행사

와 관련해 “코로나19으로 모두 

어려운 때이기에 교협에서 모

금행사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중소형교회는 나름

대로 다 어려웠기에 도움을 요

청하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많

았으며, 교계에 부담을 준다는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희생하

며 상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라고 생각했기에 임원들은 함

께 열심히 기도하며 모금행사

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양민석 목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고 연합하는 마음

들을 보여주셨다”며, “증경회

장단에서 모범을 보였고, 대형

교회, 중형교회에서 힘을 실어

주었으며, 본인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교회를 돕겠다고 지원

금을 보내준 작은 교회들도 있

었다. 이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렵지만 힘을 모아

주신 교계에 감사하다”고 인사

했다.

회장 양민석 목사는 교회를 

대표해 뉴욕목사회 회장 이준

성 목사에게 기금을 전달했다. 

한편 뉴욕목사회는 마스크 6

백개를 교협에 전달해, 교회들

은 기금과 함께 마스크를 받았

다. 성금을 전달할 때 차에 타

고 있던 교회 대표들은 클락션

을 누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

다.

이준성 목사는 감사인사를 

통해 “팬데믹의 공포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

까지 들었는데, 교협이 하나님

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

해서 실의에 빠질 수 있는 교회

들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

어났다”며 “67개 교회를 돕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로 46년 교

협역사상 최고의 해”라고 말하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코로나 퇴치와 예배회

복을 위한 합심기도가 진행됐

으며, 기금모금에 사비를 털어 

동참한 증경회장을 대표해 이

재덕 목사 축도도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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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미디어분과 세미나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양민석 목사) 미디어분과(위원장 문

석진 목사)가 주최하는 중소형교회 목회자와 실무 담당자를 위

한 온라인예배 방송 세미나가 7월 20일(월) 오후 5시부터 오후 9

시30분까지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열린다. 이 세

미나는 방송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송, 촬영, 편집, 음향 등 분야

별 전문가들이 강의하고 직접 상담하며 문제해결할 수 있도록 진

행한다. 단비기독교TV(사장 정상교), CTS뉴욕방송, CBSN뉴욕

기독교방송, RJ Perfect Production이 후원한다.

▲문의: (718)414-4848, (917)392-2773

배현찬 목사 은퇴감사예배
버지니아주 주예수교회 배현찬 목사의 은퇴감사예배가 7월 26

일(주일) 오전 10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코로나19로 인해 교

인들만 예배에 참석하며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방송된다. 배

현찬 목사는 21년 전 주예수교회를 개척했으며 이민목회는 39년

을 사역했다.  

▲문의: (804)560-7500

퀸즈장로교회 온라인 VBS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주최하는 온라인 2020 

VBS가 8월 4일(화)부터 6일(목)까지 열린다. 참가대상은 영아

부와 초등부.

▲문의: (718)886-4040

다음세대 위한 ZOOM VBS와 TEEN 코스 

낮은울타리 미주본부(대표 조희창 목사)가 코로나 상황가운데 

있는 다음세대들을 위한 여름방학 프로그램들을 연다. △Zoom

으로 만나는 Teen Prasso Bible Study”: 7월 6일-8월 24일 매

주 월요일 오전10시-11시30분(미주동부시간) 8주간, 6-12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나눠), 등록비 80달러(교재비 20달러 별도) 등

록 후 교재는 집으로 발송된다. △2020 ZOOM VBS-Backstage 

With The Bible: 7월 20일-23일 오전10시-11시30분(미주동

부시간), 1-5학년, 등록비 20달러. △Teen Prass 등록:https://

forms.gle/uUhE96URuRsrvhZ59 △Zoom VBS 등록:https://

forms.gle/xFCZ8f6egaYjAtUa7

▲문의: (646)300-4790, wooltarius@gmail.com

“가스펠 인사이트 스쿨” 오픈
낮은울타리 미주본부(대표 조희창 목사)가 영화로 복음을 변

증하는 명쾌한 강의 “가스펠 인사이트 스쿨(Gospel Insight 

School)”을 화상앱 ZOOM으로 연다. 크리스천이 아닌 대학생들 

대상으로 진행했던 강의에서 수많은 호평을 받은 명강의로 부모

가 등록하면 자녀는 무료다. 7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6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미주동부시간) 진행된다. 등

록비 30달러(https://forms.gle/6rGnuaykSdrW3HAM7)

▲문의: (646)300-4790, wooltarius@gmail.com

장학생 모집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가 장학생을 모집한다. 장학금 종

류는 KPCMD교회 장학금, 조규홍장로 장학금, 이춘재장로 장학

금이며 신청 자격은 2021년 봄 학기에 미국내 대학에 입학하거나 

현재 재학중인 대학생이며 각 장학금마다 신청조건의 차이가 있

다. 웹사이트 (www.kpcmd.org) 장학위원회의 장학금 신청안내

를 참조해야 한다. 신청 마감은 2020년 8월 31일. 신청방법은 교

회 웹사이트http://kpcmd.org/g5/pages/KPCMD_scholarship.

php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뒤 관련서류와 함께 신청

하면 된다.

▲문의: scholarship@kpcmd.org 

ANC 장학생 모집
ANC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가 2020년 장학생을 모집

한다. 신청기간은 8월 31일(월)까지이며 신청접수는 ANC 장학

회 홈페이지(http://ancsf.us/)를 통해 받는다.

▲문의: (323)219-0735최운호 총무 ancsfug@gmail.com,  

사랑의빛선교교회 장학생 모집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

대 리더를 세우기 위한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금 신청을 받는

다. 장학금은 SEED장학금(등록교인 및 자녀로서 2020년 대학입

학예정자 및 대학생(4년제), 엘림장학금(미주목회자자녀 및 선교

사자녀로서 2020년 대학입학예정자 및 대학생(4년제), 장탄옥장

학금(목회자, 선교사후보생으로서 2020년 대학입학예정자 및 대

학생(4년제), 신학대학원생) 등이며 7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 lolmc.SEED@gmail.com, lolmc.ELIM@gmail.com, 

lolmc.JTO@gmail.com

뉴욕효신장로교회 온라인 서머캠프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가 7월 6일부터 8월 21일

까지 온라인 서머캠프를 진행한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더 파워’(The Power)를 주제로 

참가대상은 프리K-6학년이며 싱어롱, 영어, 수학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교회는 7월 11일부터 8월 21일까지 온라

인 한국학교도 진행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이며 참가

대상은 프리K-6학년, 참가비는 일인당 11달러.

▲문의: (347)905-6990 

자마 무료 온라인 중보기도 컨퍼런스
자마(JAMA, 대표 강순영 목사)가 주최하는 무료 온라인 중보

기도 컨퍼런스가 8월 3일(월)부터 15일(토)까지 열린다. 매일 오

전 5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행사는 지난 20여년

간 교회와 차세대를 위한 중보기도자 훈련을 목적으로 진행돼왔

지만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온라인으로 열린다. 집회강사는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이성철 목사(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

회), 호성기 목사(필라 안디옥교회), 강민수 목사(시키고 레익뷰

언약교회), 강일진 목사(순복음라스베가스교회), 박반석 목사(뉴

저지은혜채플), 배성호 박사와 최순자 박사, 김춘근 교수와 강순

영 목사. 참석희망자는 홈페이지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설교제목

과 강의안을 내려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ipc.jama⁻global.com

교계 게시판교계 게시판

오는 7월 17일부터 열릴 예

정이었던 뉴욕할렐루야대회가 

9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2-3일 

동안 실내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뉴욕교협은 지난 7일 임원회

를 열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팬데믹 상황 가운데 구체적 진

행방법을 찾기로 결정했다. 한

국 강사는 취소됐으며, 현지 강

사였던 브루클린 태버나클교

회 짐 삼발라 목사와의 일정은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회장 양민석 목사는 “상황은 

쉽지 않지만 교회와 예배가 힘

을 잃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할렐루야대회를 통해 교회들

에게 용기와 힘을 내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싶다. 계획은 사람

이 하지만 행하시는 분은 하나

님이시라는 것을 그동안 절감

했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

했다.

한편 뉴저지교협이 주최하

는 최대 연합집회인 호산나대

회는 7월 10일부터 열릴 예정

이었으나 취소됐다. 강사로 예

정됐던 고명진 목사(수원중앙

침례교회)는 지난 5월 열린 국

가기도의 날 뉴저지기도회에

서 설교한 것으로 대회를 대신

한 셈이 됐다.

회장 장동신 목사는 “임원회

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는 호산

나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결

정을 내렸다”며 “부활절새벽기

도회나 국가기도회를 온라인

으로 해보았으나 실제 참석인

원은 많지 않았다. 단지 대회를 

치른다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

다고 봤다”고 결정 배경을 설

명했다.

한편 뉴욕교협과 뉴저지교

협은 회원교회들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계속 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장동신 목사)가 7월 7일 오전 

뉴저지상록회(오전 10시30분), 

뉴저지한인상조회(오전 11시), 

뉴욕한인상조회(정오)를 방문

해 각각 마스크 500개와 후원

금 1천 달러를 전달했다.

회 장  장 동 신  목 사 는 

“COVID-19로 어려움 당한 어

르신들을 격려하자는 이사회

의 제안을 받아들여 임원진의 

동의를 통해 이 일을 추진했

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뉴저지교협>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

외총회 뉴욕노회 제 86회 정기

노회가 7월 7일 오전 10시30

분,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렸다. 

3부 회무처리에서 선출된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김종태 목사 △부

노회장 이민철 목사(서기 권한

대행) △회록서기 이종수 목사 

△회계 이대길 목사(증경노회

장).

증경총회장 정익수 목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대한 

통성기도를 제안하고 직접 인

도했다. 

회의에 앞서 열린 개회예배

는 노회장 김종태 목사 인도로 

김영록 목사 기도 후 김종태 

목사가 시편 2편 1-8절을 본

문으로 "병인교난(丙寅敎難)"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어 황동수 목사(서기)의 광

고 후 정익수 목사(증경총회

장)가 축도했다.

성찬예식은 이민철 목사 집

례로 정대영 목사(증경노회장) 

기도 후 이민철 목사가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을 본문으로 "영

생(永生)은 예수의 살과 피"라

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대길 

목사가 분병을, 김영록 목사가 

분잔을, 권영길 목사가 축도를 

담당했다.

회무 처리를 마친 후 신임 

노회장의 축도로 폐회했다.
<기사제공: 예장(합동)해외총회 뉴욕노회>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의 죽음으로 시작된 전

국적인 시위와 폭동의 여파로 

약탈이 자행되면서 한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한국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대덕교회(대전 소재) 유

재경 담임목사는 수요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폭동 피해자를 

위한 구제헌금을 제안했고, 성

도들이 감동을 받아 그 자리에

서 1만 달러의 헌금이 걷어지

게 됐다. 이 헌금은 필라 안디

옥교회에 전달됐고, 안디옥교

회 성도들은 한국에서 보내온 

사랑의 헌금에 감동을 받아 구

제헌금에 동참했으며, 안디옥

교회 안에서만 총 28,100달러

의 헌금이 걷어지게 됐다. 총 

38,100달러는 안디옥교회 안

에서 폭동으로 인해 피해를 많

이 입은 가정들을 중심으로 전

달됐고, 본 금액 중 5000달러

는 필라한인회(회장 황샤론)에 

전달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

용되도록 했다.

이 헌금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한국의 

한 교회가 일면식도 없는 미국

의 한 교회(필라안디옥교회)에 

사랑의 헌금을 전달했다는 것

이고, 안디옥교회에 속해있는 

안디옥 다섯 교회 모든 성도들 

즉, 한국인, 백인, 흑인, 스패니

시를 비롯한 제3세계에서 온 

이민자들까지 이 구제헌금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안디옥교회 호성기 담임목

사는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

가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회복

할 때”라며, “예수 안에 서로 

하나 되고 돌보는 교회의 모습

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고 말

했다.
<기사제공: 필라안디옥교회>

팬데믹 속 뉴욕 뉴저지 연합대회 일정변화

뉴저지교협, 노인단체에 마스크와 후원금 전달

새 노회장 김종태 목사, 부노회장 이민철 목사

“국경과 인종 초월한 사랑 나눔”

뉴욕교협 2차 긴급지원 67교회에
드라이브인 기도회 갖고 총7만여 달러 전달

뉴욕할렐루야대회 9월 중순, 뉴저지호산나대회 취소

뉴저지상록회, 뉴저지한인상조회, 뉴욕한인상조회 방문

예장(합동) 해외총회 뉴욕노회 제86회 정기노회

대덕교회와 필라안디옥교회, 총38,100달러 구제헌금

회장 양민석 목사(오른쪽)는 뉴욕교협 2차 지원을 위한 드라이브인 기도

회에서 교회대표로 이준성 뉴욕목사회 회장(왼쪽)에게 기금을 전달했다.

사진은 위로부터 뉴저지교협 입원단이 뉴저지상록회, 뉴저지한인상조회, 뉴욕한인상조회를 방문해서 기념촬영 했다.

필라안디옥교회 호성기 담임목사가 필라한인회 황샤론 회장에게 헌금을 전달하고 있다.

예장(합동)해외총회 뉴욕노회 제 86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3. 미국 청교도 사상의 신

학적 원리(Theological Prin-

ciples)

영국과 스코틀랜드에 커다

란 부흥을 가져다준 청교도

들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따

르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후

예인 존 낙스(John Knox), 

토마스 카트라이트(Thomas 

Catrwright), 리차드 십스

(Richard Sibbes), 리차드 백

스터(Richard Baxter), 메튜 

헨리(Matthew Henry), 존 오

웬(John Owen), 조나단 에드

워즈(Jonathan Edwards), 코

튼 메더(Cotton Mather), 조

지 휫필드(George White-

field), 윌리암 케리(William 

Carey), 마틴(Martyn), 아프

리카 선교사 리빙스턴(Liv-

ingstone), 중국 선교사 모리

슨(Morrison) 등 개신교 선교

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로

서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특히 뉴잉글랜드 청교도들

의 뿌리는 프로테스탄트 중

에서도 영국의 프로테스탄트

이며, 회중파들(Congrega-

tionalists)이며 아우구스티

누스, 칼뱅, 라무스(Ramus), 

카트라이트(Cartwright), 퍼

킨스(Perkins)의 계승자들이

다. 이들 기독교 개혁가들의 

슬로건은 “예정설”과 “믿음에 

의한 의인(Justification by 

Faith)”, “성경은 모든 것의 지

침서”라고 믿는다. 특히 청교

도들에 의해 저작된 웨스트민

스터신앙고백서(Westmin-

ster Confession of Faith), 대

요리문답서, 소요리문답서가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된다. 

이와 같이 청교도들의 신학

과 사상의 유일한 근간은 성

경이다. 물론 청교도들은 다

양한 신학적인 뿌리를 형성하

는 사람들이었다. 청교도들은 

후대에 감리교회에 영향을 주

고, 침례교회에 영향을 주기

도 했으며, 고 교회주의자들

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다. 그

러나 정직하게 초기의 청교도

들은 모두 칼빈주의자들이었

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

의 신학과 사상은 종교개혁의 

연속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

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영국 

국교회(성공회)에 종교개혁

이 온전히 완성되기를 소망하

였기 때문이다.    

또한 청교도들의 신학과 사

상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문헌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이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과 

사상은 종교개혁의 5가지의 

모토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백을 기초로 형성했다.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의 

모토(Motto)는 ①오직 성

경!(Sola Scriptura) ②오직 

믿음!(Sola Fide) ③오직 은

혜!(Sola Gratia) ④오직 하

나님의 영광!(Soli Deo Glo-

ria) ⑤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o)가 청교도들의 신

학적 원리이요 실천적 삶이

라 할 수 있다.  위 다섯 솔라

(Five Sola)는 종교개혁 기간 

동안 나타난 다섯 가지 라틴

어 표어이며, 로마가톨릭교회

의 가르침과는 대조되는, 개

혁주의자들의 기본적인 믿음

을 나타낸다. 

라틴어 솔라(Sola)는 한국

어로 “오직, “홀로”로 번역된

다. 그러나 필자는 2020년 청

교도 이주 400주년을 맞아 진

정한 성경적 “청교도 신앙 회

복과 부흥”(Puritan Resto-

ration and Revival)의 대각

성의 역사를 위하여, 기존 종

교개혁 구호 다섯 솔라(Five 

Sola)에 한 가지 더하여 “오직 

성령(Solus Spiritus Sanc-

tus)”을 추가하고자 한다.

1) 청교도 신학과 사상은 “

오직 성경”(Sola Scriptura: 

Only through Scripture)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

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요1:1). “모든 성경

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

니”(딤후3:16). 

(1) 존 칼빈(John Calvin)의 

‘오직 성경’ 사상은 영국과 뉴

잉글랜드 청교도의 신학적 기

초였다. 그들은 ‘오직 성경만’

이 기독교 신앙과 행위에 대

한 지식을 얻는 원천이며, 성

경 안에서만 그의 진리가 영

원불변토록 기억되도록 성별

하셨음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청교도 신학은 ‘하나님이 하

나님 되게 하는 신학’이다. 성

경이 묘사하고 있는 대로 절

대 주권적인 하나님을 강조

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되

는 말들에 대해 일반적인 상

식이나 인간성이 결여되어 있

는 사람이 아니고는 말씀하시

는 하나님의 신뢰성을 감히 

훼손할 만큼 그렇게 통탄할 

정도로 강퍅한 자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하늘로부터의 말씀

을 내리시는 것도 아니고 성

경 안에서만 그의 진리가 영

원불변토록 기억되도록 성별

하시기를 원하셨다(요5:39). 

그러므로 성경은 신자들이 하

나님의 살아 계신 말씀을 친

히 듣는 것과 같이 그것을 하

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믿을 때

에만 비로소 전한 권위를 얻

게 된다”고 주장했다.   

초기 청교도인 존 쥬웰

(John Jewel, 1552-1571)은 

성경에 관하여 “성경은 신적 

기원과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

키는 능력을 설명해주고 있

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기쁨을 가져다주

고 결과적으로 말씀에 따라서 

더욱 경건해진다”고 하였다. 

월리엄 퍼킨스는 1590년 ‘

기독교의 기초’(The Foun-

dation of Christian Reli-

gion)를 출판하여 로마가톨릭

교회의 오류는 성경보다 교회 

회의와 교황의 권위를 높이는 

데서 온다고 주장했다. 그런

데 1546년에 개최된 트렌트종

교회의(Session IV)에서 로마

카톨릭교회는 성경과 전통이 

대등한 권위를 가지며, 계시

의 두 원천이라고 천명한다. 

중세교회가 성경과 전통을 

동등하게 취급하게 되고, 교

황이 이 둘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으며, 스콜라

철학의 전통까지 가세하면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는 요

원해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그레고리 1세 

이후 형성된 신학전통에 반

대하여 ‘오직 성경’ 원칙을 주

장하였고, 교황만의 성경해석

권에 반대하면서, 성경 자체

의 자기 해석(Scriptura Sui 

Ipsius Interpres)을 천명했

던 것이다.  

루터는 카톨릭의 비성경적

인 사상에 반대하여 “나의 신

앙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포로”라고 하면서 “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종교문제에 대한 바

른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외

쳤다. 루터는 1522년 독일어

로 성경을 번역하였다. 중세 

로마카톨릭교회는 대중들로

부터 성경을 빼앗었으나, 종

교개혁은 대중들에게 성경을 

돌려주었다. 

칼빈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는 그의 개념

에 기초를 두고 “성경으로부

터 생각하고 말하는 규범(Ex. 

Scripturis Et Loquendi Re-

gula)”을 말한다. 칼빈은 바른 

신학운동이 종교적 체험이나 

이성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경’에 기초할 때 가능하다

고 하였다. 

토마스 왓슨(Thomas Wat-

son)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

시는 성령이 그 해석자이다.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를 

자르듯이, 성경 외에는 성경

을 해석할 만한 것은 아무 것

도 없다. 태양이 그 빛으로 어

두움을 밝히는 것처럼, 성경

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한다”고 하였다. 즉 성경

으로부터 생각하고 말하는 규

범이란 성경에 따라서 우리들

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입의 

모든 말들이 측정된다는 것이

며 모든 삶의 유일한 척도이

며 표준이라는 것이다.   

그 밖의 종교개혁자들도 한

결같이 성경의 권위를 강조한

다.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왔으며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교회의 

권위 위에 있기 때문이다. 즉 

성경이 신적인 기원과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

은 성경의 권위를 교회 위에 

두고 있으며, 오직 성경(Sola 

Scriptura)만이 그들의 신학

과 사상의 최고의 권위가 되

었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신학과 사상은 그대로 청교도

들에게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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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자들(Religion Reformers)

Puritan Restoration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and Revival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10)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종교개혁 5가지 모토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기초로 청교도 신학과 사상 형성

초기 청교도들은 칼빈주의자들...후대에 감리교회, 침례교회, 고교회주의자들에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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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

대 목소리가 거세다. 국회 국민동

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 글

이 8일 청원 동의 목표 10만명을 

달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갔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

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추진 

중인 법 제정 반대 온라인 서명 

캠페인에도 9일 현재 18만2400여

명이 참여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

원이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한 ‘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오는 15일

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

지난달 24일 국회 국민동의청

원 게시판에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조장하려는 포괄적 차

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해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

할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해 신앙

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다음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

관을 물려줄 수 없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파괴할 수 

있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해당 청원은 등록된 지 15일 

만에 목표치인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반면 지난 2일 올라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 

국민동의청원 글은 9일 현재 1

만2200여명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쳤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

성·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총

회장 신수인 목사)은 진평연이 추

진 중인 법 제정 반대 온라인 서

명 캠페인에 동참하며 힘 보태기

에 나섰다.

기하성은 지난 7일 열린 제69

차 제1회 정기실행위원회에서 소

속 교회의 진평연 캠페인 동참을 

독려키로 했다. 예장고신은 지난 

4일 ‘전국 교회 목사님들에게 긴

급으로 드리는 글’을 통해 교단 

산하 각 교회에 동성애 차별금지

법 반대 영상을 주일예배에서 상

영해줄 것과 교회 외벽에 차별금

지법 반대 플래카드를 게시해 달

라고 요청했다.

진평연이 추진 중인 법 제정 반

대 온라인 서명 캠페인에는 9일 

현재 15만여명의 일반인과 2만

4900여명의 목회자, 1600여명의 

교수와 법조인이 참여했다. 보

건·의료인은 3400여명이다.

진평연은 차별금지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495

개 법조·종교·시민단체가 모여 

발족한 연합체다.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평

등법)에 찬성하고 11.5%만 반대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

와 달리 차별금지법 반대의견이 

4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

가 2개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와 바른성

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이 7

일 각각 ‘여론조사 공정’과 ‘더오피

니언’에 의뢰해 발표한 설문조사

에 따르면 각각 응답자의 46.0%와 

40.8%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

고 답했다.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선 연

령별로 30대(57.8%) 성별로 남성

(52.6%)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비

율이 높았다. 더오피니언의 조사

에선 50대(43.5%)와 남성(42.8%)

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차별금

지법 찬성 의견은 여론조사 공정

과 더오피니언에서 각각 32.3%, 

38.8%로 국가인권위 조사와 비교

해 50% 포인트가량 낮았다. ‘잘 모

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21.7%, 

20.5%였다. ‘차별금지법에서 차별

금지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

함하는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에서 반대의견은 각각 55.2%(

여론조사 공정) 52.2%(더오피니

언)였다.

국가인권위 조사보다 차별금지

법 반대비율이 높은 것은 설문 문

항 자체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

다. 이들 여론조사기관은 ‘최근 정

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반대할 경

우 차별로 보고 시정명령 등 구제

조치를 방해할 때 이행강제금·징

역형·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느냐’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질

문했다. 반면 국가인권위는 차별 

경험과 사례, 심각성 등을 물은 뒤 

단순히 ‘차별금지법률 제정을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선 차별

금지법 제정 반대의견이 찬성의

견보다 13.7% 포인트 많았으며, 

더오피니언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국가인권위는 대다수 국

민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것

처럼 호도해선 안 된다”며 “차별

금지법의 해악을 국민이 충분히 

파악한다면, 반대 의견은 더 높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규 한국기독문화연구소장

도 “만약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을 앞세워 동성애 반대자를 차별

행위자로 낙인찍고 처벌하려고 

한다면 한국사회는 극심한 분열

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공정은 지난달 25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진행했

다. 표본오차는 ±3.1%p로 95% 신

뢰수준이었다. 더오피니언은 지난 

1일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

사를 했다. 표본오차는 ±3.1%p로 

95% 신뢰수준을 보였다.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외 금

지 조치’ 발표가 있던 지난 8일 

한 목회자의 SNS에 “궁금합니

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글이 올

라왔다.

유튜브 채널 ‘목동tv’ 운영자

이자 일산하나교회 담임인 김동

진 목사는 “소모임, 식사제공을 

하지 말라는 정부의 규칙을 지

키려는 마음을 갖고 생각을 해

봤지만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간다”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요약하면 ‘교회 소그룹 모임을 

가까운 카페에서 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가’와 ‘교회 식당에서 

먹지 않고 근처 식당에서 식사

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하는가’였

다.

김 목사는 13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정부의 조치를 교인

들의 생활 속 교제에 대입해 보

면 심각한 논리적 오류가 발생

한다”며 “‘이런 지침을 내리는 

분들이 기독교인, 교회를 차별하

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

런 마음을 글로 적었다”고 말했

다.

그는 “카페나 식당에서 교회 

모임을 가진 교인들이 벌금을 

내야 한다면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도 벌금을 내야 하는가”

라며 “만약 다른 손님들은 벌금

의 대상이 아니라면 왜 교인들

은 벌금을 내야 하는가”라고 반

문했다. 그러면서 “카페나 식당

에서 이뤄지는 수많은 모임 중 ‘

교인들 모임’만 금지하라고 하는 

건 심각한 차별 아닌가”라고 지

적했다.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소

모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에 대해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성

도들의 친목 도모까지 일일이 걸

러내는 건 사실상 어렵다”며 “교회 

명의로 이뤄지는 모임을 금지하

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본 관계

자는 “성경공부, 구역모임 등의 타

이틀을 달지 않고 외부에서 진행

하는 모임이라면 괜찮다”고 전했

다.

김 목사는 “목회자 입장에서

는 정부의 이런 대답이 ‘교회란 

이름으로 모이는 걸 포기해라. 

차라리 (교회 모임이 아니라고) 

둘러대라’고 하는 것처럼 들린

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과거 독일 나치가 유대인이라는 

특정 인종을 탄압했던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아 보인다”며 “‘

그리스도인들은 카페 식당 입장 

금지’라는 팻말이 달리는 것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언론회는 ‘한국교회 

모임금지 행정명령, 과연 공정합

니까?’라는 제목의 카드 뉴스를 

만들어 게시했다(사진). 한국교

회언론회는 “교회는 전혀 감염

의 온상이 아니다”며 “이런 방역 

조치가 교회만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식당에서 친구들과 밥 먹고 

코로나19에 감염됐어도 교회 교

인이면 ‘교회발’ 확산이 되는 이

상한 상황이다. 다음 날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교회 A씨 감

염’ 식으로 전파되고 있다.”

정세균 총리가 8일 전국 교회

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

무화한다고 밝힌 뒤 한 온라인 카

페에 올라온 글이다. 정부와 일부 

여론이 교회를 코로나19 확산에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고 있다

는 이야기다.

서울의 한 중형교회 목회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에 따르면 9일 0시 기준 국내 코

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3293

명”이라며 “교회에서 확진된 사

람은 429명으로 전체 감염자의 

3.2% 정도”라며 정부의 침소봉대

식 해석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도 지

난 7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대본의 코로나19 확진자 분류

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수원시 교인 모임 관련은 틀린 

표현입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중

대본 발표에서 언급된 수원시 교

인 모임 관련된 표현을 바로잡고

자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총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교

회가 집단감염의 연결고리라는 

추정이 있었다”면서 “심층 역학

조사 결과 ‘교회 내 감염이 아닌 

교회 밖에서 개인적 친분으로 감

염된 사례’로 밝혀졌다”고 말했

다. 수원시는 중대본에 ‘수원시 

교인 모임’이라는 표현이 잘못됐

다며 정정을 요청했다.

‘소모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서 교회를 특정한 것에 대한 비판

도 나왔다. 경기도의 한 중형교회 

사역자는 “교회 안에서 소모임 

하면 감염되고, 교회 근처 카페에

서 소모임 하면 감염 안 된다는 

발상인지 궁금하다”며 “아니면 

소모임 가능한 식당, 카페도 폐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수긍하

기 어렵다”고 말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교계 힘 모아

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 만만찮았다

‘교회 소모임 금지 명령’ 기독교인·교회 차별 논란

“교인이 감염되면 ‘교회발 확산’인가”

국회 ‘법제정 반대청원’ 10만명 동의, 법사위 심사 돌입

여론조사기관 2곳, 법안 내용 담아 설문해보니

카페·식당 수많은 모임 중 왜 교회 모임만 벌금내야 하나요?

전체 확진자 중 교인 3.2%…원인도 상당수 교회 밖 감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이 오는 9월 

개최되는 제105회 정기총회 일정

을 5일에서 2일로 단축한다. 장기

화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코로나19) 상황과 총대 1500여

명이 모이는 대형 집회로서의 특

성을 고려한 조치다.

예장합동은 오는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

회(소강석 목사)에서 총회를 치를 

예정이었다. 103회 총회 당시 헌의

안 결의와 안건토의 과정을 신속

하게 처리하며 개회 3일 만에 파

회한 적은 있지만, 총회가 2일 동

안 진행되기는 교단 역사상 처음

이다.

소강석 예장합동 부총회장은 

12일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수시

로 확인하며 총회 기간 단축으로 

인한 공백을 메울 방안, 총회진행 

방식, 개회 시간 조정 등을 다각적

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장합동은 통상 개회 후 2일차

까지 신임 임원과 상비부장, 재판

국원,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고 

각 부 조직을 진행한다. 이후 3일

차부터 각 부 보고 및 청원, 노회에

서 상정한 안건 처리 등 주요 의결 

사항을 처리한다. 당장 2일 안에 

총회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

서 첫째 날 모든 선거 및 선출 일

정을 완료하고 둘째 날 각종 의결 

사항을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 중

이다.

소 부총회장은 “둘째 날까지 논

의를 최대한 진행한 뒤 미진한 부

분은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맡

겨 처리하는 방안, 물리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시 둘째 날 총

회를 정회한 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0월에 총회를 속회하는 방

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

다. 이어 “총회 본부 및 총회 개최 

장소인 새에덴교회 관계자들과 

치밀하게 방역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 기관과 협력해 모범적인 방

역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회준비위원회(위원장 오인호 

목사)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총

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

후 총회 준비 일정을 소개했다(사

진). 준비위는 오는 20일부터 5개 

권역(대전 호남 영남 서울 서북)에

서 지역간담회를 열고 지역별 현

안을 확인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으로 위축된 교회학교

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교육 방

법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본부장 

권순웅 목사)와 교육개발원은 

13일 서울 총신대에서 ‘코로나 

이후, 교회교육을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포럼을 열

었다.

오전에는 권순웅 목사와 교육

개발원장인 라영환 총신대 교수

가 코로나19 이후 교회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권 목사는 “

언택트 문화를 선교학적으로 변

형해 양육 교제 전도를 위한 도

구로 사용하는 등 언택트에 예

수의 깃발을 꽂아야 한다”고 했

다. 라 교수는 “다음세대가 무엇

을 고민하고 필요로 하는지 데

이터를 모으고 이를 근거로 콘

텐츠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

명했다. 이어 “디지털 불평등도 

문제인 만큼 총회나 노회 차원

에서 디지털 기기를 저소득층에 

배부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오후에는 총신대 교육 전공 

교수들이 발제자로 나서 영·유

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발달 

단계에 따른 실질적인 교육 방

법을 소개했다.

허계형 교수는 “영·유아기엔 

직접적이고 감각적이며 경험을 

중시하는 학습 특성이 있어서 

언택트 교육을 위해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예배 규칙 

정하기, 일과표 제작 등을 제시

했다. 유·초등부 발제를 맡은 함

영주 교수는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을 지도하고, 신앙적 표현을 

미디어를 통해 직접 만들 수 있

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

는 등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추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컴퓨터교육 전문가인 김수환 

교수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중·

고등부를 위해 온라인에서도 신

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중·고등부 교사인 김 교수는 화

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활용한 

실시간 성경공부, 유튜브를 통한 

성경말씀 묵상 등 직접 활용한 

온라인 미션 사례와 방법을 소

개했다.

유은희 교수는 “디지털 콘텐

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쉽게 잃을 수 있

는 묵상의 능력을 키우고 아이

들을 진짜 제자로 키워낼 방법

에 대한 고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본질의 중요성을 강

조했다.

“지금은 포스트코로나를 말할 

시점이 아니에요. 야구로 치면 9

회말이 아니라 4회말쯤 되겠죠.”

미래학자인 서용석(51) 한국

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지

난 7일 경기도 화성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세계선

교회(GMS) 선교본부에서 열린 

선교전략포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

을 이렇게 진단했다. 모태신앙인 

서 교수는 KAIST 문술미래전략

대학원 교수, 미래전략연구센터

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포럼에서 코로나19 팬데

믹 상황을 ‘와일드카드’라는 한 

단어로 정리했다. 와일드카드란 

미래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킬 

정도로 상당한 영향 또는 결과

를 가져오는 사건을 가리킨다. 

과거 와일드카드는 발생 확률이 

낮거나 예측이 어려웠지만, 최근

엔 한반도 지진이나 블랙아웃(

정전) 사태처럼 상시화되고 있

다는 게 서 교수의 설명이다. 코

로나19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상황에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한국교회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지를 13일 서 교

수에게 전화로 물었다. 서 교수

는 “와일드카드, 즉 ‘극단적 사건

의 상시화’는 우리가 초불확실성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뜻”이

라며 “불확실성에 모두 대응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능성을 고

민하며 선제적 사고와 대비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가와 조

직이 ‘극단적 사건의 상시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가 오히

려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봤다.

한국교회와 관련, 서 교수는 

미디어 이론가인 마셜 맥루한의 

테트라드(Tetrad) 이론을 제시

했다. 이는 ‘모든 미디어는 어떤 

사회현상을 강화시키고 한편으

로 진부화시키며 무엇인가를 회

복시키고 한계에 부딪히면 다른 

형태로 반전(변형)시킨다’는 이

론이다. 이를 한국교회에 적용해 

“포스트코로나가 가져올 뉴노멀

의 시대는 한국교회의 무엇을 

강화시키고 무엇을 진부화(쇠

퇴)시키며 무엇을 회복시키고 

한계에 부딪혀 어떠한 형태로 

반전될 것인가”로 바꿨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한국교

회가 맞이할 변화를 ‘강화’ ‘회복’ ‘

진부화’ ‘회복’ 4개 카테고리로 구

분한 것이다. 이어 코로나19로 한

국교회에 강화되는 부분은 지역

이 아닌 네트워크 기반의 신앙생

활과 영성훈련이라고 봤다. 예배 

방식은 유연해지고 미디어 도구

가 활성화된다. 교회와 사회가 협

조하는 공감 능력의 회복, 물질문

명의 홍수로 잊혔던 영적 구원과 

탈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

도 나타날 수 있다.

부정적 측면도 있다. 서 교수

는 “집단 이기주의와 기복 중심

의 종교에 대한 실망으로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위

상이 약화되면 탈종교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한국교회의 역할이 

코로나19로 상처받은 한국사회

를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

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사회

자본을 제고하는 데 중심이 돼

야 한다. 사회자본 요인은 신뢰, 

봉사, 좋은 관계 등”이라며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 결핍된 사

회자본을 채우는 역할을 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

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교회들

이 힘을 합쳐 소외된 이웃을 위한 

돌봄 사역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경기

연회(감독 김학중 목사)가 9일 경

기도 안산 꿈의교회 어썸홀에서 

연 ‘코로나19 이후의 교회’를 주제

로 한 긴급세미나에서다(사진). 세

미나에는 사전 등록과 철저한 방

역을 마친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대신 전체 내용을 꿈의교회 유튜

브 계정으로 생중계했다.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의 차이에 따라 코로

나19로 인한 고통의 크기가 다르

다”면서 “상류층의 삶은 거의 변하

지 않았지만, 하류층으로 갈수록 

삶의 불안 요인이 크고 고통도 가

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말한 “큰 어려움은 공동체

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

언을 인용하면서 “공동체성을 강조

해 온 교회의 정체성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수습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 교수는 “이미 지역사회에 뿌

리내리고 사역하는 교회는 앞으

로도 교인을 섬기고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약한 교회가 쓰러

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

지역교회뿐 아니라 지자체 및 정

부와 적극 협력해 코로나19 극복

을 선두에서 이끌어 달라”고 요청

했다.

김학중 감독은 “목회자들이 코

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두려움을 

갖기보다 변화의 본질을 통찰하

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길을 모색

하자는 뜻에서 세미나를 마련했

다”고 설명했다.

예장합동 9월 총회 일정 5일→2일로 

“줌·유튜브를 양육도구로 언택트 신앙에 예수깃발”

“지금 상황 4회말...교회가 사회회복 역할해야”

“코로나시대, 지역교회 돌봄 사역 협력해야”

코로나 장기화 따라 교단사상 최초로 신속 총회 진행 

예장합동 총회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 ‘....교회교육 디자인하다’ 포럼

미래학자 서용석 교수, 코로나19 시대 교회를 말하다

기감 긴급세미나 강철희 교수 발제



2020년도 하반기가 시작되

었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뛰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복

병, COVID-19로 인해 어려움

이 많았지만 지치지 않고 달려

왔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했습니

다. 더 잘 할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

았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성령의 도움

을 구했습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했고, 말씀을 더욱 사모했

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달았

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의 자비요 은총이었음을 고백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새 출발해야 합니다.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다 잊

고 새 마음으로 달려가야 합

니다. 잘한 것만 생각하면 우

쭐해집니다. 잘못한 것만 기

억하면 실망합니다.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자랑해도 붙잡

을 수 없는 과거입니다. 후회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어제입

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떠오

르는 태양처럼 오늘이 있습니

다.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내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 생

애의 첫날이요, 내일은 나를 

더 성장시키는 기회의 날입니

다.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

니다. 더욱 큰 은혜가 예비 되

어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

다.

새 포도주의 은혜를 새 부

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부대

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

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교만하지 않고 겸

손하게 됩니다. 감사할 때, 요

나처럼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도전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곳

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

령의 기름부음이 있습니다. 보

혈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6개월 후에 환하게 웃는 모

습을 상상해 봅니다. 감사로 

새 출발을 합시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 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5:18).
bible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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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냉혹

아주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하나님

께 용서를 구할 것을 제안했

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울증

에 걸린 사람은 과거에 받은 

상처와 고통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기 때문이며, 우리

의 마음 속 창고 안에는 정신

적 파일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성령

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녀가 잊고 있었

던 많은 것들을 회개하게 도

와주셨는데, 그 중에 특히 그

녀 아버지와의 관계를 청산해

야 할 문제가 있음을 알게 하

셨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저희 세 

자매를 기르셨어요. 아버지는 

매우 엄하셨죠. 제가 십대 때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저를 거부하시며 혼

내실 것이 두려워서 낙태를 

했습니다. 제 언니가 십대의 

어린 나이에 임신했을 때 아

버지는 언니를 집 밖으로 내

쫓으셔서 언니가 정말 크게 

힘들었던 것을 봤거든요. 그게 

저에게 크게 작용했던 거죠. 

저는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심

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침내 저 자신을 용

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 이

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아버지를 

용서해야하겠다는 생각이 들

어서 이렇게 온 거예요. 만일 

아버지가 조금만 덜 엄하셨다

면 아마도 제가 낙태까지 하

진 않았겠지요. 그렇게 한 건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당신 자신을 용서할 수 있

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분노를 오래

도록 간직해온 것을 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표출

하게 하신 거라 믿어요. 자, 이

젠 당신의 아버지를 용서할 

차례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토록 오랜 기간을 그녀 

아버지에 대해 화를 품고 살

아온 잘못을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녀 아버지를 

용서하노라고 주님께 아뢰었

다. 

2주정도 후에 만난 그녀는 

어떻게 그 아버지를 대해야 

할지에 관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나누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

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

6:1-3).

그녀는 오랫동안 그녀 아버

지의 엄격함에 초점을 맞추었

고 분노와 괴로움을 숨겨왔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

하며 용서를 구했고, 그 아버

지를 용서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가 지

난 후, 하나님은 그녀에게 부

족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

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20:12). 그녀는 자신이 아버

지의 뜻에 반하는 것 대신 순

종함으로써 아버지를 공경해

야 함을 배우게 되었다. 그녀

의 관심은 이제 분노를 뛰어 

넘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회복에 있었다. 그녀가 

아버지를 향한 좋은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또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싶

다면 의식을 바꾸어야 했다. 

그것이 그녀가 아버지를 존경

하는 방법이었지만 그녀는 그

렇게 하지 않고 있었다. 전에

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비로소 

이 성경말씀을 통해 볼 수 있

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가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 이제는 아버지

에 대한 격한 감정을 가질 여

지가 없어졌다. 성령님께서 

그녀가 받은 깊은 상처를 치

유하기 시작한 것이 너무 기

쁘다고 말해주었다.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입으로 

시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존

경받을 만한 사람을 존경해

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녀의 

아버지였다. 

반영

당신은 계속 반복되는 고통

스러웠던 생각으로 괴로워하

는가? 그렇다면 그게 바로 해

결해야 할 문제다. 간혹 사람

들은 그런 고통스러웠던 과거

를 다 접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관해 생각날 때마다 

격한 감정을 느낀다면, 사람이

나 사건으로 야기된 모든 감

정을 완전히 극복한 것이 아

니다. 주님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

라. 성경읽기를 시작하라. 주

님은 아픔과 상처들로부터 당

신을 치유하실 것이다.

yonghui.mcdonald@gmail.com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우울증과 영적 치유”“우울증과 영적 치유”(20)(20)

계속 반복되는 고통스러웠던 생각, 성경읽기로 치유
용서하려면 회개하고 치유됨 입으로 시인하고 존경

감사로 새 출발을

기/도/칼/럼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

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

장 조일래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동포들에게 마스크 10만장 및 

손소독제와 방염복 등을 보내

기로 결정하고 7월 3일 정오, 세

기총 회의실에서 1차 3만장의 

마스크전달식을 가졌다.

이 마스크는 세기총 후원이

사이며 국내 유일한 친환경 폐

차장 "동강 그린모터스" 최호 

대표이사께서 후원했으며, 대

만, 라오스, 미얀마, 멕시코, 몽

골, 볼리비아, 불가리아, 인도

네시아, 일본, 캄보디아, 콜롬

비아, 태국, 필리핀 등의 나라 

15개 도시에 각 2000매씩 전

달하게 된다.

이날 전달식은 사무총장 신

광수 목사 진행으로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와 동강그린모터

스 최호대표이사의 인사말과 

증정식, 세기총 마스크보내기 

운동본부 황의춘 본부장의 마

스크보내기 운동의 설명과 후

원요청, 해외지부를 대표해서 

콜롬비아 김선훈 선교사가 감

사의 인사와 황의춘 본부장, 조

일래 대표회장, 최호 대표이사

가 콜로비아 김선훈 선교사, 인

도네시아 안태룡 선교사, 미얀

마 김균배 선교사에게 각각 전

달했다.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인

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750만 해외동포들이 겪는 고통

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오늘 3

만매를 전달하지만 7월중에 7

만매를 더 보낼 것”이라고 말했

다. 세기총 마스크보내기 운동

본부 황의춘 본부장은 “우선 10

만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함

께 하면 더 큰 결과도 가능하

다”며 마스크 보내기 운동 참여

를 독려했다.

세기총의 2차 전달식은 7월 

중순을 예정하고 있으며 황의

춘 본부장 1만장, 대외협력위

원장 오응환 교수 1만장의 후

원 등 약5만장을 계획하고 있

다. 

동참문의는 이메일(sk0245@

hanmail.net)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세기총>

세기총, 해외동포에 마스크 1차 3만장 전달식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가 해외동포들에게 마스크 전달운동을 하는 가운데 지난 7월 3일 1차 3만장 전달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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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매일가정예배 

오늘부터 디도서에 나온 바울의 목회지침을 
생각합니다. 그 지침이 바울 개인의 말보다 사
도적이란 사실을 어떻게 주장합니까? 첫째, 그
는 자신의 사도 신분을 주장함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종임을 말합니다. 그의 
모든 지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권위
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사도
입니다. 성부의 사도는 성자의 사도임을 주장
합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만날 때 회심한 그는 

구원과 동시에 사도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입
니다. 셋째, 그는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사명
을 가졌습니다. 그 소망은 영원한 약속으로서 
참된 하나님이 주신 것 곧,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
도는 복음적 목회지침을 디도 목사에게 가르칩
니다. 우리시대의 교회에 참된 목회지침이 필
요합니다.

바울의 문안(딛1:1-2)찬450장화

불쌍한 거지 신분의 바디매오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눈이 뜨여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첫
째,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았습니다(47). 그가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분명했
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소리치며 
부른 것은 그 분에게 자신을 던지는 헌신행위
였습니다. 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험을 이
기는 믿음입니다(48). 사람들의 장벽을 뚫고 주

님께 나아갔습니다. 시험을 참고 그 분을 만나
려는 열심은 참 믿음의 성격입니다(히11:1). 셋
째, 그는 확신을 가졌습니다(51). 주님이 소원
을 물었을 때 기탄없이 눈뜨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메시아예언 속에 약속된 그리
스도의 희년에 맹인이 눈뜨는 기적을 믿은 것
입니다. 우리시대에 이 산 믿음으로 문제를 해
결합시다.

바디매오의 믿음(막10:46-52)찬343장월

사도의 궁극적 목표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
도에 있습니다. 첫째,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
음을 전하는 수단입니다(3). 누구든지 듣고 믿기
만 하면 의를 얻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은 지상명령의 제일순위입니다. 모든 족
속에게 가는 것이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전도 후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
는 길로 나가기 때문에 귀한 일입니다. 둘째, 주

님이 사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3). 교회의 모든 
지침은 전도를 겨냥합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
는 것이 목회의 목표가 되어야합니다. 셋째, 전도
를 통해 은혜와 평강이 나타납니다(4). 사도의 문
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가 흘
러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절정인 임마누엘의 상태 곧 하나님이 함께하심
을 가리킵니다.  

바울의 전도(딛1:3-4)찬270장수

디도목사가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는 목표 중 
하나가 신실한 장로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
은 교회를 견고케 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
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는 세례 받은 
자들로 세워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죽음과 부활 증표인 세례는 성령세례를 기본으
로 물세례를 통해 나타납니다. 또한 그것은 의
식만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간구입니다(벧전3:21). 둘째, 교회는 성도의 새 
성품으로 세워집니다. 특히 성령의 능력으로 
받은 말씀을 순종하는 신실한 장로들이 그리
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야합니다. 셋째,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연합됐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성품인 의, 인, 신(엡4:23-24)을 나타내
는 것이 목회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이룹시다.

디도 목회의 목적I(딛1:5-6)찬179장목

계속 기도는 장로의 자격조항을 구체적으로 
말함으로 신실한 장로를 세우도록 권합니다. 첫
째, 책망할 일이 없어야합니다. 일상생활에 영적 
도덕적 허물이 없어야합니다. 개인의 인격적 결
함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큰 장해물이 되기 때
문에 사도는 그 기준을 먼저 주장합니다.  교회
의 왕직인 장로는 무엇보다 의와 거룩을 중시하
여 그 자신이 그 일에 허물이 없어야합니다. 둘

째, 건강한 가정생활을 가져야합니다. 그 인격은 
가정생활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가정부
터 경건한 식구들이 되도록 양육하고 삶의 본이 
돼야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와 같고 아버지는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우리 시
대에 우리 목회는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야합
니다. 신실한 가정을 이룹시다.

금 디도 목회의 목적II(딛1:5-6)찬378장

여기 감독은 치리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의 
권한을 가진 한 교회의 목사를 가리킵니다. 이
것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관리인이란 뜻입니다. 그 청지기
는 5가지 소극적 요소를 가집니다. 첫째, 제 고
집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인의 뜻에 자기
의 뜻은 굴복해 섬겨야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급한 분을 내지 말아야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

고 말하고 분냄을 더디게 하라고 하심은 그것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연락과 방탕
의 도구가 되는 술에 취함보다 성령의 술 취함
이 목회에 필요합니다. 넷째, 구타하지 말고 더
러운 이를 탐하지 말아야합니다. 악한 정욕에
서 나온 행동을 금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거
룩하게 해야 합니다. 이 부르심에 신실합시다.  

감독의 자격(딛1:7)찬453장토

김항안 목사
(한국교회 정보센타 대표)

예배의 대 혼란이 오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대형악재가 세계를 덮쳤

다. 이 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가 매

우 쉬운 것이었다. 국가는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

기를 강조했다. 교회 역시 물리적 거리두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초기에 대규모 집단감염을 

일으킨 신천지는 모임장소가 폐쇄되었다.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도 예배를 드릴 수 없었

다. 지방자치 정부 중에는 교회들에게 예배를 드

리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곳이 있었고, 벌

금을 매긴다는 압박을 가하는 곳도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교회들은 반발하며 현장예배를 

고집하기도 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

로만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었다. 목회자들 사이

에서는 현장예배만이 옳다는 의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맞는다는 의견으로 나뉘었

다.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 

어느 것이 맞는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현장

예배를 드리자는 의견도 맞고, 감염병 예방을 위

해 현장예배를 잠시 멈추자는 의견도 맞다. 문제

는 온라인조차도 운영할 수 없는 교회들이 존재

하는 데 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다. 가짜뉴스에 

속아서 소금물을 입에 뿌리는 일로 감염이 더 확

산되고, 교회와 목사는 무지하다는 비난을 받았

다. 이 일로 여론이 악화되자 교회들을 현장예배

보다는 온라인예배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목회자들은 예배중계방법을 배워서 페이스북, 유

튜브, 카카오 TV, 밴드 등의 플랫폼을 통해서 목

사가 인도하는 예배를 중계하며 가정에 모인 신

자들에게 예배참여를 독려할 수밖에 없었다.

현장예배를 고집하는 쪽에서는 압박하는 지방

정부와 정부를 비난하는 곳도 있다. 한 발 물러서

서 현장예배를 드리되, 철저하게 소독하고, 예배

참석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적고, 신자들 사이에

는 거리를 두며 소규모 인원만 모여서 예배를 드

리는 등 자발적으로 협조한 교회들도 많았다. 지

방정부들은 공무원을 동원하여 교회들을 돌아보

며 계도하는 경우도 많았다. 사실 공무원도 교회

도 못할 일이다. 바이러스의 창궐이 교회에서 예

배를 드리는 일에 대혼란을 가져 왔다.

영상예배 컨셉의 발전

20세기 말에 교회에 영상예배가 도입되었다. 

컴퓨터 프로그램 발달과 기계와 전자기술의 발

전을 교회마다 영상예배를 드리는 일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초창기에는 예배를 안내하는 

PPT를 빔프로젝트로 스크린에 비추어 신자들에

게 예배를 안내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대형

교회는 화면에 설교자를 비춤으로 설교자를 더 

자세히 잘 볼 수 있게 하였다. 교회는 방송카메라

를 설치하고 기술 인력을 배치함으로 예배를 보

다 더 잘 중계할 수 있었다.

단순한 영상을 보여주던 교회는 교회를 소개

하고, 교회의 사역과 활동을 소개할 때 영상물을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방송국에서만 영상물을 제

작할 수 있었으나 어느 새 UCC(User Create 

Content)로 각광받던 개인 영상물은 누구나 영상

물을 제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출시되었다. 

그런데 어느 새 UCC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는 재능 있는 사역자들에게 의해 교회의 

목적에 맞게 잘 짜여진 영상물이 제작되어 신자

들에게 감동을 주고, 목회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

었다.

이전까지 영상물은 대부분 녹화서비스를 하거

나 짧은 영상물 제작에 불과하였다. 제작된 영상

물들은 거의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재생하여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예배

가 어려워지자 작은 교회들까지 각종 플랫폼을 

활용하여 예배를 실시간 중계하기에 이르렀다. 

목회자 혼자서도 가능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미 유튜브를 활용하는 시대가 

되었고 젊은이들의 유튜브 활용도가 높았으므로 

교회들도 어렵기는 하지만 유튜브를 활용한 온

라인 예배를 중계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다. 

예배를 드리는 맛이 나지 않기도 하고, 교회로 오

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았다. 노인들의 경우 컴퓨

터나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어색하

기만 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하고, 교회

는 신자들이 축소되고 헌금이 줄어드는 일로 걱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갑자기 닥친 혼란을 

극복하느라 바쁜 와중이라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바이러스 창궐이 왜 생겼는지 신앙

적 이유를 찾는 일조차 버거웠다.

코로나와 온라인예배

-전혀 새로운 예배 환경에서(중) 

바이러스 창궐 왜 생겼는지 신앙적 이유 찾는 일조차 버거워
온라인예배 찬반 속 온라인조차 운영할 수 없는 교회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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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7월 7일에 보내드리는 마

다가스카르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강제 조

치가 취해진 지 4개월째, 가

난한 나라에 갑자기 불어 

닥친 이 상황으로 사람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자 3주전 

정부도 할 수 없이 조치를 

완화, 조금 자유로운 옛 모

습을 회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목요일부터 

갑작스럽게 불어나기 시작

한 확진자는 금요일에는 

200여명이 넘으면서 어제 

월요일에는 309명의 확진

자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으로 인해 정부는 지난주일 

긴급 각료회의를 통해 완화

되었던 조치들을 다시 강화

하는 결정을 발표함으로 어

제부터 또다시 오전에만 이

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

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의 도

움으로 긴급 구호식량을 나

눠오면서, 3주째 한인 선교

사님의 유치원에 놀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해오고 있었

습니다.

이 작업은 오병이어 선교

회(위드) 사역으로 유치원 

사역을 준비해 오신 한인 

선교사님이 부탁을 하셔서 

지난 3월부터 시작했던 것

이 코로나로 인해 3월 말 중

단했다가 3주전 완화된 조

치로 인해 다시 시작해 진

행해 오고 있었는데,  어제 

이 조치가  내려진 것 입니

다.

이제 이번 주말까지면 다 

끝낼 수 있기에 어려운 가

운데서도 작업에 박차를 가

하고 있습니다.

긴급 구호식량 나눔은 그

동안 약 2,200여 가정을 대

상으로 쌀과 식용유, 설탕과 

저희 조이플 센터에서 직접 

제작한 마스크 5,000매와 

숯, 일부 지역엔 모기장과 

말라리아 약까지, 이렇게 준

비해 나눠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토요일

에 채석장의 가정들에게 다

시 구호 식량을 나누려는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0일, 

650여 가정에게  이미 나누

었지만 그 양식이 이제 다 

동이 났을 터라 다시 한번 

그 어려운 가정들을 돕기로 

한 것 입니다.

그때 여러 가정들이 못 

받는 모습을 보았기에 다시 

새롭게 조사한 명단을 받았

는데 총 1,100여 가정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가정들이 

그 채석장에서 일하고 있다

는 것이 놀랍고 안쓰럽기까

지 했습니다.

사실 더 많은 명단을 보

내온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일일이 대조하고 확인한 최

종 숫자가 이렇게나 되었습

니다. 그러나 이번조치가 

내려져 이 나눔을 한 두주 

연기 할 수밖에 없게 되었

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도움

을 주셔서 이 나눔을 해왔

고 다시금 이 채석장의 가

정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되어 감사

할 뿐입니다.

이번 나눔은 우리 대학사

역에서 준비하고 진행 하도

록 함으로서 그들에게 하나

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을 적용케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리

는 것은 요즘 발생하는 마

다가스카르의 확진자 대부

분이 수도에서 나오고 있는

데, 그 대부분은 저희가 살

고 있는 지역의 봉제공장에

서 주로 나오고 있다고 해

서 우리 선생님들은 걱정들

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제 방에서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입니

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별

한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행복

합니다.

남아프리카의 작은 섬나

라 마다가스카르에서  
강순신 선교사 드림

sshinkang@hanmail.net 

마다가스카르

선교 편지

한국이 70-80년대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힘입어, 드디어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민총생산) 2만불이 넘는 신흥 

선진국으로 G10에도 당당하게 

가입했습니다.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터넷, 핸드폰, 컴

퓨터보급률이 세계 1위이고, 선

박건조율, 제철조강생산량 등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러나 자살율, 

청소년 흡연율, 저출산율, 술소

비량 등이 세계 1위이고, 이혼

율은 세계 2위입니다. 경제적으

론 성장, 발전했지만 성적, 도덕

적으로는 많이 타락하여 가정

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집(House)은 있지

만 가정(Home)은 없다고 합니

다. 하숙생활 하듯이 계약결혼

에 의한 동거생활을 하듯이 남

남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

니다. 한국의 가정은 천국

(Heaven)이 아니라 지옥(Hell)

입니다. 가정(Home)도 없고 가

족(Family)도 없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처럼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한 나라

도 드뭅니다. 가정과 가족의 급

변은 가 히 놀랄 정도입니다. “

시집가면, 시댁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금과옥조(金科

玉條)였었고, “한번 결혼하면 검

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살

아야 한다”는 것이 거역할 수 

없는 진리로 여겨졌던 것이 그

리 오래지 않은 과거였는데, 이

제는 이혼률 세계 1위를 넘보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방예의지국(東方禮義之國)이

라 하여 경로사상 하나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뛰어났었

는데,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어

른을 공경하지 않는 나라 1위”

라는 불명예까지 차지하고 있

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

니다.

젊은이들의 혼전동거와 계약

결혼, 연상녀와 연하남, 유부녀

와 총각, 형부와 처제, 겹사돈간

의 결혼, 그리고 당당한 이혼과 

부끄럼 없는 재혼풍조 등 최근

에는 결혼거부(비혼)와 무자녀 

저출산, 그리고 동성혼(Same 

Sex Marriage)까지 큰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혼인제도에 대한 

생각도 혁명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은 가정과 가족의 심

각한 파괴현상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70대 노부부가 싸우다가 부

인이 죽자 남편은 스카프로 목

을 매 자살한 사건, 엄마가 갓난

아기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쓰레기통에 버린 사건, 생활고

를 비관해 아이들을 독살한 뒤 

자신도 자살한 사건, 부모의 유

산이 탐이 나 아버지를 살해하

고 집에 불을 질러 태워버린 교

수 아들, 나이 든 부모를 모시기 

힘들다고 효도관광을 빙자하여 

제주도나 동남아 관광지에 갖

다 버리는 현대판 고려장과 같

은 패륜(悖倫)과 효도상실 등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부부관

계와 부모자식간의 천륜을 쉽

게 깨뜨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살벌한 

모습입니다. 

어떤 불화가 있어도 화해하

고 인고(忍苦)하며, 가족의 형태

를 유지했던 과거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

다. 가족이 서로 이해하는 모습 

대신 서로의 반목과 질시가 더

욱 심화되어 순간적인 판단과 

극단적인 행동으로 가족의 틀

이 파괴되고 해체되고 있는 실

정입니다. 불륜과 패륜이 판치

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가족부재, 가족해체, 

가족파괴의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켰습니다. 한국에는 가정

도 없고, 가족도 없다. 경노사상

도 없고, 행복한 부부관계도 없

고, 천륜의 부모 자식관계도 없

다는 서글픈 현실에 안타까움

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국의 가정

과 가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

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의 가정을 두고 말함이며, 그리

스도인의 가정과 가족은 저들

과 분명하게 달라야 하며, ‘그리

스도인의 이상적 가정상’을 저

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

한 가정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한 좋은 글이 있어 소개하고

자 합니다. 작가는 미상(未詳)입

니다. “가정(家庭)-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주소서. 주님이 호주

되고 성경이 가훈(家訓)되어 아

빠는 말씀 보고 엄마는 기도하

며, 자녀는 찬송하고, 형제는 전

도하며, 약속된 축복 받고 본이 

되게 하소서. 아빠는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엄마는 사랑

으로 아이를 훈육하고, 자녀는 

순종으로 어른을 공경하여, 가

정에 지상낙원 꽃피우게 하소

서”입니다. 참으로 이상적인 기

독교 가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가정선교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주소서. 주님이 호주되 
성경이 가훈(家訓)되어 아빠는 말씀 보고 엄마는 기도하며, 

자녀는 찬송하고, 형제는 전도하며, 
약속된 축복 받고 본이 되게 하소서....”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12. 가정의 질서회복



Vision 800 Global’의 초석은 

‘Vision 800’

Vision 800 Global의 초석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멕시코에 800여개의 건강

한 교회를 세운다는 목적을 갖

고 ‘Vision 800’이란 이름을 걸

고 초교파 선교운동으로 시작

됐다.  비전800을 통해 멕시코

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학교, 부부학교, 내

적치유, 청년집회, 큐티, 일대일 

그리고 단기선교 등으로 지역

과 교회에 필요한 맞춤선교 사

역과 가정사역 회복운동이 시

작됐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서는 목회자 클리닉 및 목회자 

현장교육을 통해 목회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매를 보게 

하셨다. 

이 사역들은 여러 단기팀들

과 함께 아웃리치를 통해 멕시

코를 넘어 과테말라, 엘살바도

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

카, 쿠바와 남미의 콜롬비아, 베

네수엘라, 페루, 볼리비아, 파라

과이, 칠레와 아르헨티나까지 

그리고 이제는 비전협력 현지

교회들을 통해 대서양을 넘어 

스페인까지 지경을 넓혀 나가

게 됐다. 

새로운 비전을 품고 거듭난 

Vision 800 Global

지난 2019년 ‘Vision 800 

Global’로 개칭하고 새로운 비

전을 향해 거듭났다. 

이준성 목사는 “지금까지는 

한국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루셨다면 이제 향후 

20년 비전은 멕시코의 리더들

과 함께 중남미를 향해, 또한 그

들과 함께 한걸음 한걸음 열방

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

며 “Vision 800 Global을 통해 

라틴아메리카를 회복시키고 싶

어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

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본 단체는 3가지 사역에 중심

을 두고 있다고 한다. 

△첫째는 라티노교회 영성회

복사역을 위한 ‘비전 800 네트

워크’ 사역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정

이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

가 바로 설수 없다는 것을 지난 

20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교

회들이 바른 영성을 지킬 수 있

도록 함께 협력한다. 이 사역은 

‘가정회복사역’, ‘세미나 및 컨

퍼런스’, 단기선교 지원 등을 꼽

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비전 800 스

쿨’이다. 영성으로 회복된 리더

들이 주님의 길을 바로 갈 수 있

도록 함께 하는 사역이다. 

교회를 섬기를 리더로, 주님

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그

리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

교회 리더십 훈련’, ‘선교사훈련

학교’를 통해 교육하고 있고, 선

교사 훈련학교 열매로 북미와 

남미 대륙의 라티노 졸업생들

을 열방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게 됐다. 

2019년 제1회 선교사훈련학

교 졸업생들은 2020년 이슬람

국가의 복음화를 위해 세네갈, 

터키, 키르기즈스탄으로 선교

사를 파송하게 된다. 

△마지막 중심사역은 ‘비전 

800 인터내셔널’. 이것은 선교

사 파송사역으로 라티노 선교

사를 열방으로 라티노 및 한

인교회와 단체들과 동역하는 

사역이다. 현재 함께 협역하

는 여러 교회와 한국협회 및 

선교단체(KWMA, JDM), 라티

노 선교협회및 단체(PMI, OM, 

COMIBAM, COMIMEX, Co-

munidad Esperanza) 그리고 

미국 선교협회 COMHINA 및 

화랑 청소년 소년재단 등이다. 

코로나시대…중남미 모든 국

가 국경봉쇄

그러나 심히 안타까운 것은 ‘

비전 800 글로벌’이 시작된 지 

1년이 채 안돼 코로나 시대를 

맞게 됐다. 미국과 멕시코의 육

로가 막히고 중남미의 모든 국

가들이 국경봉쇄를 선언한지 

벌써 4개월. 이제 조금씩 국경

들을 열어가고 있으며, 경제활

동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라

고 설명한다. 

이 목사는 작금의 현상에 관

해 “2020년 6월 24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9백50만명이 확

진되고 50만명이 사망한 것으

로 집계되고, 미국이 약2백50만

명의 확진자와 12만5천명의 사

망자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

이러스 전염으로 힘들어했던 

유럽이 이제 안정돼가는 반면, 

미국을 비롯한 멕시코와 중남

미는 이제 전염의 피크를 이루

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

도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던 멕

시코와 중남미는 더더욱 힘든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며 하

루에 3불20센트 미만으로 하루

를 살아가는 1억명의 극빈자들

이 생겨날 것입니다. 엘살바도

르는 폭우로 15만명의 난민이 

생겼으며 멕시코에는 또 다른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망

을 잃어가는 상황을 접하고 있

다”고 말한다. 

이런 코로나사태로 교회들과 

선교현장은 불가피하게 위축되

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지닌 왕성

한 전파력과 확진자의 치명성

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당연

시해온 모든 관행을 정지시켰

고,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코로

나 시대의 불확실성을 놓고 모

두가 노심초사하는 상황이 됐

다는 것.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선교사 

10명중 8명이 재정적 어려움 등

으로 후원금이 줄고, 사역이 전

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평

가되고 있다고 들려준다. 

어려움 속에서 새 사역을 이

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이 사태

는 교회와 선교가 새로운 시각

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로 보

는 의견도 있다는 것. 

‘비전 800 글로벌’로 인해 계

획됐던 많은 일정들이 취소됐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

운 기회로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것은 바

로 마스크 사역이다. 

이준성 목사는 “미국에는 5

천500만명이나 되는 라티노들

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멕시

코와 중남미 모든 국가들을 대

표하고 있으며 모두 본인들이 

두고 떠난 고국을 그리워하며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번 코로나사태로 많은 라티노 

동역자들이 부족한 의료혜택으

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

을 접하면서, 미국 라티노 목회

자들과 함께 멕시코와 중남미

교회를 위한 마스크 보내기 운

동을 시작했습니다. 10만개 목

표로 시작한 운동은 현재 3만개 

마스크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데나리온을 드린 과부

의 마음으로 시작한 엘살바도

르 출신의 간호사의 긍휼헌금

이 이제는 많은 선교사와 단체

들이 함께하는 수재민 식량나

누기 운동을 만들어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인들의 선교적

인 역량과 라티노들의 선교적 

열정이 함께 어우러져 선교사

역을 함께 함으로 이 시대 마지

막 과업인 ‘세계복음화의 완성

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

고 강조한다. 

끝으로 그는 이일에 함께 협

력하는 여러 교회와 한국협회 

및 선교단체 KWMA, JDM, 라

티노 선교협회 및 단체(OM, 

COMIBAM, COMIMEX) 그리

고 미국 선교협회 COMHINA 

및 화랑청소년소년재단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며 많은 기도

와 후원을 거듭 당부했다. 

본 선교단체에 관한 문의는 

총무 강인호 선교사(213-272-

8602)에게 하면 되고 www.vi-

sion800global.org에서 자세한 

사역을 볼 수 있다.   

<이성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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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믹 시대의 선교  ... 어떻게 하고 있나?

(1)‘Vision 800 Global’

팬더믹으로 인해 전 세계의 교류가 중단되고 곳곳에서 발생

한 사망자가 6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세계 속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미주에 있는 선교단체와 긍휼단체들을 통해 그 상

황을 알아보기로 하고 첫 번째로 ‘Vision 800 Global’(대표 이

준성 목사)의 사역과 함께 현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라티노교회 영성회복 ‘비전800네트워크’ 
선교사 훈련학교 ‘비전800스쿨’ 

    선교사 파송사역 ‘비전800인터내셔널’ 

1998년 멕시코에 800교회 세우기로 시작, 2019년 ‘Vision 800 Global’로 확장

대표 이준성 목사

개국 15주년을 맞아 CGNTV가 

시청수기 공모전을 실시한다. 남녀

노소 누구나 CGNTV 시청자라면 

CGNTV 콘텐츠 시청을 통해 느낀 

감사와 회복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응모작 가운데 20편이 수상

작으로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대상)을 

비롯한 상품이 수여된다. 수상자 

발표는 접수마감 후 선정 과정을 

거쳐 9월 4일 CGNTV 웹사이트에 

공지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 별도 

연락을 통해 안내된다.

특히 이번 시청수기 공모전에는 

글뿐만 아니라 영상 형식의 수기

도 접수한다. 글 수기는 한글, 워드

로 작성된 파일 또는 구글 설문으

로 작성된 웹 문서 A4용지 1-2장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돼야 한다. 

자필 작성도 가능하다. 영상 수기

는 2분에서 5분 내외의 분량으로 

촬영한 영상이어야 하며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후 온라인 접수 페

이지에 해당 영상 링크를 게시하

는 방식으로 제출된다. 스마트폰으

로 촬영한 영상도 응모 가능하다. 

지난해 대상 수상자인 유행남 

선교사는 “CGNTV를 통해 곳곳에

서 영적 콘텐츠를 볼 수 있고 영적

으로 많은 도움을 받는다”며 

“CGNTV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

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이니 많이 응

모해 주길 바란다”고 CGNTV 시청

자의 참여를 격려했다. 캄보디아에

서 사역하는 유행남 선교사는 지

난해 시청수기 공모전을 통해 

CGNTV와 함께 사역이 확장된 사

연을 나누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시청수기는 오는 8월 28일까지 

온라인과 이메일, 우편, 방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의 경우에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접수된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CGNTV 웹사

이트(www.cgntv.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제공: CGNTV>

CGNTV 개국 15주년 기념 시청수기 공모전
8월 28일 마감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선교사훈련학교를 마치고 기념촬영이준성 목사


